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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여류 시인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편지
를 가사로 선택하여 연가곡을 작곡한 미국의 현  작곡가인 도미니크 아
르젠토와 리비 라슨의 작품을 비교하고자 한다. 두 작곡가 모두 엘리자베
스 브라우닝의 특별한 사랑에 영감을 받아 그녀의 사랑과 생각, 그리고 
일상을 표현한 산문인 편지를 가사로 삼았다.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연가곡인 “Casa Guidi”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이 피렌체에 거주하였던 시기에 영국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 헨리에타 쿡
에게 보낸 편지 중 13통을 선택하여 작곡가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맞도
록 직접 발췌, 편집한 내용을 가사로 작곡한 작품이다.  총 5곡으로 구성
된 메조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 연가곡은 1983년에 발표되었
으며 초연자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에게 헌정되었다.  
   그의 여성 제자인 리비 라슨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남편 로버트 브
라우닝에게 쓴 편지를 시인이 직접 소네트 형식으로 편집하여 발표한 동
명의 작품을 가사로 하는 “Sonnets from the Portuguese”라는 소프라노
와 실내악을 위한 작품을 1991년 발표하였다. 이는 44편의 사랑하는 연
인을 위한 소네트 중 6편을 발췌하여 곡을 붙인 연가곡으로 소프라노 아
를린 오제의 요청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그녀에게 헌정되었다.  
   동일한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제 관계라는 음악적 연결성을 공유
한 남, 녀 두 작곡가가 각각 엘리자베스의 편지를 선택하여 자신들이 표
현하고자 한 그녀의 이미지를 직접 고른 가사와 특정한 한 가수, 그리고 
자신만의 음악적 개성을 통해 담아냈다. 
주요어 :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도미니크 아르젠토, 리비 라슨, 포르투갈
어의 소네트, 귀디의 집 
학번 : 2010 - 3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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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 논문은 미국 현  작곡가인 도미니크 아르젠토(Dominick Argento, 
1927- )와 리비 라슨(Libby Larsen, 1950- )의 연가곡을 비교 연구하고
자 한다. 두 연가곡은 모두 빅토리아 시기 영국 여류 시인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 1806-1861)의 편지에 영감
을 받은 것이다. 1983년에 발표된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연가곡은 “Casa 
Guidi”(a cycle of five songs for Mezzo soprano and Orchestra)이며, 
1991년에 발표된 리비 라슨의 작품은 “Sonnets f rom the 
Portuguese”(for Soprano and Chamber orchestra)이다.  
   미국의 현  가곡은 유럽의 인상주의, 상징주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다
양한 실험적인 시도의 상이 되었다. 그 한 조류로서 1960년 부터 작
곡가들은 일기, 편지 등 산문체의 일상을 반영한 실용문을 가곡에서 가사
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전 낭만 시 에 시만을 가곡의 가사로 사
용하였던 것에 비해 가사의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스승과 제자 관계인 도미니크 아르젠토와 리비 라슨의 가곡도 이런 영
향으로 편지를 연가곡 작품의 가사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도미니크 아르
젠토는 총 5곡으로 구성된 메조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가곡인 
“Casa Guidi”를 작곡하였다. 이 작품의 가사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피렌체에 거주하였던 1846년부터 1857년 사이의 기간동안 영국에 있는 
동생 헨리에타 쿡(Henrietta Cook, 1809-1860)에게 보낸 서신 중에서 
작곡가가 직접 주제에 맞는 약 13통의 편지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발췌
하고 편집한 것이다. 이 곡은 초연자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Frederica 
von Stade, 1945- )를 위해 작곡되었으며 그녀에게 헌정되었다.  
   작곡가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1927년 미국 펜실베니아 요크에서 태어
났으며 학사, 석사 학위를 피바디 콘서바토리에서, 박사는 이스트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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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받았다. 그의 스승으로는 헨리 코웰(Henry Cowell, 1897-1965),  1
알란 호바네스(Alan Hovhaness, 1911-2000),  하워드 핸슨(Howard 2
Hanson, 1896-1981) 이 있다. 그는 1958년 미네소타 학에서 교수로 3
임용된 이후 계속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며 1997년까지 교수직을 역임
하였고 현재는 동 학에서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소프라노인 
캐롤린 베일리(Carolyn Bailey, 1875-1961) 를 아내로 두어 그녀에게 4
오페라와 가곡 작품에 한 많은 조언을 얻어 다수의 성악곡을 작곡 하
였다.   1970년 부터는 종교적인 합창곡을 주로 작곡하였으며, 이런 작5
품들을 토 로 퓰리쳐상과 그래미상을 수상하였다. 여전히 도미니크 아
르젠토는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신 작품은 2008년 죽은 아내를 
기리며 만든 “Eversong: Of Love and Anges”이다.  
   한편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여성 제자인 리비 라슨도 총 6곡으로 구성
된 소프라노와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연가곡 “Sonnets from the 
Portuguese”를 작곡하였다. “Sonnets from the Portuguese”라는 제목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남편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 1812-
1889)에게 쓴 편지 가운데에서 그녀가 직접 44통을 골라 소네트 형식으
로 편집하여 발표한 작품집의 제목을 그 로 따온 것이다. 리비 라슨이 
총 6편의 소네트를 발췌하여 곡을 붙인 이 연가곡은 소프라노 아를린 오
제(Arlene Auger, 1939-1993)의 의뢰에 의해 작곡되었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음악이론가, 피아니스트, 출판자, 그리고 기획자로 활동하1
였다. 
 500곡이 넘는 작품을 작곡한 미국의 작곡가로서 작품 속에서 아르메니아 풍의 2
요소들을 많이 다루었다.
 미국 네브래스카 출신의 작곡가이자 교육자이다.  3
 피바디 콘서바토리와 이스트만을 졸업한 소프라노로서, 많은 도미니크 아르젠4
토의 작품들을 초연하였다.
 Virginia Saya, 「Argento Dominick」, L. Macy, 『Grove Music online』, 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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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곡가 리비 라슨은 1950년 델라웨어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 미네소
타 주의 미니애폴리스로 이사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미네소타 학에 진
학하여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하며 도미니크 아르젠토, 폴 펠터(Paul 
Fetler, 1920- ) 그리고 에릭 스톡스(Eric Stokes, 1930-1999)와 번 서튼 
(Vern Sutton, 1938- )을 사사하였다. 그녀는 미국 작곡가 협회 
(American Composer’s Forum)의 설립자로서 현재 미네소타 오케스트
라, 샤롯데 심포니 그리고 콜로라도 심포니의 전속 작곡가로 있다. 또한 
그녀는 공연되기 위한 음악을 작곡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모든 
작품을 의뢰에 의해서만 작곡하는 점이 특징적인 작곡가이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빅토리아기를 표하는 영국의 여성 시인으로
서 현재는 그녀의 문학사적 위치나 명성이 남편 로버트 브라우닝에 가려
졌지만 당 에 작가로서 차지한 명성은 매우 높았다. 유명 작가이던 엘리
자베스 브라우닝이 6살 연하 무명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을 만나 비  
결혼을 하고 가족을 뒤로 한 채 영국을 떠나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점은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얽매어 있던 당시 여성들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매
우 놀라운 일이었다. 때문에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사적인 글은 빅토리
아 시 의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녀의 강한 자아를 
찾아볼 수 있는 소재이다. 내용 면에서 두 작품 모두 로베르트 슈만
(Robert Schuman, 1810-1856)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 Lieben 
und Leben)”(1840)의 영향을 받은 것임과 동시에 시 적, 환경적 차이
에 따라 나타나는 다른 면모가 낭만주의의 작품과 비교된다.  
   이 논문은 미국 미네소타지역에서 동일한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
제 관계라는 음악적 연결성을 공유한 남녀 두 작곡가가 각각 영국 빅토
리아 시기의 여류 시인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편지를 선택하여 이를 
음악적으로 표현함에 있어 드러나는 특징을 비교 연구 하고자 한다. 이 
비교 연구에 따라 각 작곡가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한 엘리자베스 브라우
닝의 이미지를 어떤 텍스트와 가수의 목소리, 그리고 음악적 표현을 통해 
드러냈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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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곡가 도미니크 아르젠토와 리비 라슨의 성
악 작품 경향 
   연가곡 “Casa Guidi”와 “Sonnets from the Portuguese”를 살펴 보기
에 앞서 비교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작곡가 도미니크 아르젠토와 리비 
라슨의 성악 작품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1 도미니크 아르젠토(Dominick Argento, 1927 - )   
   20세기 미국의 작곡가 중 한 명인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그가 가진 성
악에 한 관심과 인성에 한 연구를 기반으로 미국 현  가곡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는 “인간의 목소리는 최초의 악기이자 모든 악
기의 근본이다.”  라고 할 만큼 성악에 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6
그가 작곡한 14편의 오페라, 10개의 연가곡, 그리고 많은 합창곡과 부수
음악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자신이 지닌 성악에 한 많은 관심과 애정 덕분에 도미니크 아르젠토
는 성악가들에 해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연주자의 취약한 점이나 부
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노래하기 더 편안하도록 곡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성악곡을 작곡할 때 항상 특정 성악가를 위해 작곡하여 가수
가 가진 목소리의 특징을 더욱 잘 살려주는 곡을 만들었다. 그의 작곡 목
표는 작품 안에서 연주가가 스스로의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기에 도
미니크 아르젠토의 가곡은 특정 가수 목소리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동시
에 그의 내면에 내재한 감성과 예술성까지 이끌어 낸다. 
 Dominick Argento,「The Composer and Singer」,『The NATS Bulletin』, 6
1977, NATS convention,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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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가곡 작곡 스타일은 특정 경향에 기울지 않은 면모를 보이면서도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조성 음악에서부터 무조성, 12음 기법에 이르
기까지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당 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그레고리안 성
가, 민속음악 등의 영향을 동시에 보임으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풍을 드
러낸다.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와 재즈 등의 7
영향을 받은 기법을 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강한 문학적, 연극적 요
소를 사용하면서 서정적인 음악이 되도록 하였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급진적인 모더니즘을 추구하고 있지만 돋보이는 
주 선율과 반주부의 오케스트라적 색채를 통해 낭만적인 면모를 부각시
킨다. 또한 그는 가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섬세한 악상 기호와 표현 
기호를 사용하였으며 억양을 반영하기 위해 서정적인 진행을 하는 멜로
디와 복잡한 리듬을 사용함과 동시에 박자와 템포의 변화를 많이 주었다. 
이렇게 서정적인 멜로디의 진행과 언어의 뉘앙스를 완벽히 반영하는 리
듬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구성된 음악을 작곡하는, 전통을 고수한 작곡가
로서 그는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 1913-1976)과 비교된기도 
한다.  8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연가곡의 가사로 시보다 산문체의 작품을 더 선
호하였다. 표적으로 “Casa Guidi”(1983), “The Andree Expedition” 
(1982), “From the Diary of Virginia Woolf”(1974) 등이 산문을 가사로 
사용한 연가곡이다. 그는 산문체의 이야기가 더 음악적으로 긴 선율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흥미로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9
그 내용이 개인적이고 친숙한 일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내면 세
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부지 앤 혹스, (2015), http://www.boosey.com/composer/7
Dominick+Argento, (2015-1-12 방문)
 Mary Ann Felderman,『Dominick Argento’s music embraces illuminates 8
the human condition』, 2002, Minnesota romantic
 Carol Kimbell, 『Song – A Guide to Style and Literature』, 1996,  Pst, 9
Inc.,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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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곡가 리비 라슨(Libby Larsen, 1950 - ) 
   500곡이 넘는 작품을 작곡한 다작의 작곡가인 리비 라슨은 소규모 성
악 작품부터 실내악, 규모 오케스트라 작품, 그리고 15개의 오페라를 
포함해 거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을 작곡하였다. 그 중에서도 인간
의 목소리, 특히 노래하는 소리를 사랑한다고 밝힌 리비 라슨에게 예술 
가곡은 작곡가로서 그녀를 널리 알린 장르이다. 그녀는 인간의 호홉을 통
해 순수하고 영원한 순결함과 신비로움을 전달하는 것이 노래라고 생각
하였다. 
   리비 라슨은 스승인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영향을 받아 주로 산문을 가
사로 하는 연가곡으로 작곡하였다. 그녀는 훌륭한 글이란 자유로우면서
도 이미 그 자체로 강렬하고 순수한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여
겼으며 이에 영감을 받은 작곡가의 역할은 그 음악적 요소를 발굴하여 
청자에게 음악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녀는 텍스트에 음악
을 붙이는 것에 있어 가사가 음악을 지배하거나 혹은 음악이, 즉 작곡가
가 가사를 지배하는 두 경우를 넘나들며 작곡한다 고백했다.  그러나 두 10
경우 모두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리비 라슨은 
위 한 작품들의 문맥들을 다시 해석하여 작가의 열정과 표현력을 자신
의 음악 안에서 재탄생시키고자 하였다. 많은 작곡가들이 그러하듯 그녀
도 자신의 음악이 가사를 더욱 인상적이고 강렬하게 전달하게 하는 요소
가 되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에 따라 그녀의 작곡 과정은 다양한 시각으
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그 글이 지닌 타고난 특별함을 찾아 부각하는 것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비 라슨의 연가곡의 작곡 연도와 제목과 가사, 작가는 다음과 같다.  
 리비 라슨, (2015), http://libbylarsen.com/index.php?contentID=231 10
(2015-1-12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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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리비 라슨의  연가곡 목록
  
 그녀의 연가곡은 모두 여성이 쓴 글을 가사로 하고 있다. 리비 라슨는 자
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작곡가보다 여성 작가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
의 글들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녀는 11
연가곡 작품에서 음악적인 면들을 잘 표현하는 것 만큼 드라마적인 요소
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하고 공감12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여성의 글들을 골랐다. 화자가 
모두 여성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그녀의 연가곡들은 모두 여성 성악가를 
위한 작품으로 작곡한 것이 특징이다. (표 1 참조) 
연도 곡목 가사 작가
1987 ME (Brenda 
Ueland)








자신의 딸 제이니에게 쓴 편지
미국 서부 개척시대
의 전설적인 여성
1991 Sonnets from 
the Portuguese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남편이 로버
트 브라우닝에게 쓴 편지
국 빅토리아 시대
의 시인
1994 Mary Cassatt 메리 커셋(Mary Cassatt, 
1844-1926)의 편지
미국의 여류화가 
1997 Chanting to 
Paradise
에 리 디킨슨(Emily Dickinson, 
1830-1886)의 시 
미국의 여류시인
1998 Late in the day 쟌 셰퍼드(Jeanne Shepard, 
1933- )의 시
미국 컨트리 음악  
가수이자 작사가
2003 DE TODA LA 
ETERNIDAD
후이나 이네스 델 라 크루스 수녀 




  Harriet McCleary, 『A Song Cycle by Libby Larsen : ME(Brenda 11
Ueland)』, 1994, The NATS Journal
 리비 라슨, (2015), http://libbylarsen.com/index.php?contentID=234, 12
(2015-1-12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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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 (Elizabeth 
Barrett Browning, 1806-1861)에 한 연구 
   도미니크 아르젠토와 리비 라슨의 작품을 비교하기 위해 작곡가들에
게 영감을 준 여류 시인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의 작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여류 작가들 중 한 사람이며, 빅토리아 시 에 
단한 인기를 누렸던 시인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은 1806년 3월 
6일 영국의 더럼에서 에드워드 몰튼 바렛(Edward Moulton Barrett, 
1734-1798)의 열두 자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1861년 이탈리아 피렌
체에서 사망하였다.  
   그녀의 작품세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어린 시절의 작품들과 반려
자인 로버트 브라우닝을 만난 이후의 작품들, 그리고 말년의 작품들로, 
각 시기는 그녀의 주제 선정이 변화한 것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엘리자
베스 브라우닝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유려함은 그녀
가 지닌 뛰어난 언어에 한 감각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그녀는 영어 이
외에도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태리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작품들을 자세히 분석하면 두 가지 주제에 집중된 것
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고전문학에 한 그녀의 열정에서 비롯된 영향이
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존 튼(John Milton, 1608 - 1674) 과 윌13
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 - 1616) 의 작품들과 그14
 “Paradise Lost”의 저자로서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시인으로 평가되는 영13
국시인이다.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로서 희, 비극을 포함한 37편의 희곡과 여러 14
권의 시집, 소네트 집이 있다. 
 14
리스어로 된 호메로스(Homeros, BC 800 - BC 750) 를 열 살이 되기도 15
전부터 읽으며 영감을 받았다. 그녀는 이 시기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여 
열네 살이던 1820년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바렛이 그녀가 쓴 네 
권 분량의 서사시집 “The Battle of Marathon”을 생일 선물로 출간해 줄 
정도의 문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작품 덕분에 그녀는 10 에 첫 시를 
발표한 조숙한 천재로 인정받았다. 
   다른 하나는 당 에 널리 다루어진 종교적 주제 - 즉, 천국과 지옥, 하
나님과 천사,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좌절 - 들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 과
정에서 자신에 해 성찰하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단테 알리기에
리 (Dante Alighieri, 1265-1321) 의 “지옥”(Inferno, 1308-1321)과 존 16
튼의 “실낙원”(Paradise Lost, 1667)을 읽고 공부하며 많은 영향을 받
아 종교적 주제를 담은 소네트를 많이 썼다. 이러한 주제들은 그녀의 신
체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열 다섯 살이 되던 해, 말에 
안장을 얹다가 척추를 심하게 다쳤고, 이 때문에 다시 몇 년 후에는 가슴
의 동맥이 터져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는 등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
러한 개인적 불행은 그녀에게 좌절이자 극복해내야 할 상으로서 인생
과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식으로 출간된 그녀의 첫 번째 시집은 1826년 발표된 “An Essay on 
Mind, with other poems”로, 조지 고든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824) 과 그리스 정치에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이 시집의 출간으17
로 인해 그녀는 휴 스튜어트 보이드(Hugh Stuart Boyd, 1781-1848), 유
베딜 프라이스(Uvedale Price, 1747-1829) 와 같은 그리스 문학을 전공
 고  그리스의 극작가, 서사시 “Ilias”, “Odysseia”의 저자이다. 15
 “장수하는 날개가 달린 자”라는 뜻의 이름을 지닌 중세 이탈리아의 시인이다. 16
 영국 낭만주의의 표적인 시인으로 “Childe Harold’s Pilgrimage", “Don 17
Juan”이 표작이다.  
 15
한 학자들과 서신 왕래를 하게 되었고, 더욱 심도있게 그리스 문학을 공
부하게 되었다.  18
   런던에서는 여러 정기 간행물에 기고하였으며, 1838년에는 처녀 시집 
“The Seraphim and Other Poems”를 펴냈다. 1844년에 출간된 “Poems, 
by E. Elizabeth Barrett”으로 인해 그녀는 영국에서 인기 있는 작가의 
열에 들어섰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교사인 다니엘 맥스위니
(Daniel McSwiney)에게 교육을 받아 알고 있던 자신의 역사, 철학, 문학 
등에 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집필하였다.    
  당 의 인기 여류 작가로 활동하던  1845년 1월,  그녀는 무명 시인이
었던 로버트 브라우닝 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다. “바렛 양, 당신19
의 시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의 시는 내 속으로 들어와 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온 마음 다해 그 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도 
사랑합니다.” 
   같은 해 5월, 계속 로버트 브라우닝과의 만남을 거절했던 그녀는 먼 친
척인 존 케년(John Kenyon, 1784-1856)의 주선으로 처음 그를 만났다. 
이후 로버트 브라우닝의 열렬한 구애로 진전된 그들의 사랑은 주고받은 
574통의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연애는 모든 자식들의 결혼 자
체를 반 하던 독재적인 아버지에게는 철저히 비 로 부쳐졌다. 스무 살
이 될 무렵부터 당시로서는 진단을 내릴 수 없는 희귀병으로 인해 병마
와 싸워 온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처음에 로버트 브라우닝의 구혼을 거
절하였으나 결국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1846년 9월 12일 성 매리번
(Maryleborne) 성당에서 비 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그들은 부친
의 반 를 피해 이탈리아로 이주했다. 
 Marjorie Stone, 「Browning, Elizabeth Barrett (1806-1861)」, 『Oxford 18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로서 빅토리아 시 를 표하는 작가이다. 표작으19
로는 “Men and Women”, “The Ring and Book” 등이 있다. 
 16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처음 로버트 브라우닝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
미 그보다 훨씬 많은 작품을 쓴 상태였지만, 그와 만난 이후 완성한 
“Sonnets from the Portuguese”(1856)와 “Aurora Leigh”(1856)는 그녀
를 더욱 유명하게 해 주었다.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worth, 
1770-1850) 가 죽은 후인 1850년에 그녀는 계관시인  승계 후보로 거20 21
론되기도 했지만, 그 영예는 알프레드 테니슨(Alfred Tennyson, 1809-
1892) 에게로 돌아갔다.  22
   로버트 브라우닝을 만난 이후 그녀의 작품 주제는 사랑으로 변화하였
다. 중적 인기를 얻게 한 작품인 “Sonnets from the Portuguese” 
(1856)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로버트 브라우닝과의 열애 기간동안 
주고 받은 574통의 편지들 중에서 44편을 추려 번역투의 문체로 변환하
여 소네트로 편집한 창작 애정시이다. 또한 뒤이어 발표한 “Aurora 
Leigh”(1856)는 여 주인공인 오로라와 사촌 간의 사랑을 줄거리로 하는 
소설시이다.  이 작품에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당시 여성의 사회 의23
식과 야망, 진취적인 신념을 표현함으로서 낭만주의적인 작품을 넘어선 
면모를 보인다.   
   그녀는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작품에서 미적인 것을 넘어선 사회적인 
주제들을 주로 피력하였다. 젊은 시절에도 ‘The Cry of the Children’와 
같은 사회에 한 항변을 담은 작품들이 발표하였지만 1860년 이후에는 
더욱 정치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작품들을 집필하였다. 먼저 
 영국 낭만주의의 시인으로 73세에 계관시인이 되었으며 “Lyrical Ballads”가 20
표작이다. 
 고  그리스에서 명예로운 시인이 머리에 월계나무 가지를 쓴 서 유래한 것21
으로 영국 왕실에서 영국의 가장 명예로운 시인에게 내리는 칭호이다. 
 1st Baron Tennyson으로서 빅토리아 시기 영국의 계관시인으로 표작은 22
“The Dance”이다. 
 김우탁,『영문학사1-영국시사』, 1986, 을유문화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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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년 ≪Blackwoods≫지 에 발표한 ‘The Cry of the Children’은 당24
시 공장과 광산에서 이루어 지는 아동 노동 착취에 반 하는 내용을 담
은 시이다. 또한 노예 제도 폐지론자로서의 견해를 담아 발표한 두 편의 
시 ‘The Runaway Slave at Pilgrim’s Post’(1848)와 ‘A Curse for a 
Nation’(1860)은 그녀의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잘 나타내는 작품들이
다.   특히  ‘A Curse for a Nation’은 영국을 비난한 것이라고 오해받았25
으나 사실은 미국의 노예제도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 시를 포함한 시집인 
“Poems Before Congress”(1860)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사건에 한 작
품으로, 그녀의 정치에 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생전 마지막으로 발
표되어 남편 로버트 브라우닝에게 헌정되었다.  
   동 시 의 다른 시인인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 1809-
1849),  에 리 디킨슨(Emily Dickinson, 1830-1886),  버지니아 울26 27
프(Virginia Woolf, 1882-1941)  등도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을 열렬히 28
경외하였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다. 
 1817년 부터 1980년 까지 발간된 영국의 문학지로서 Willam Blackwood가 24
발행인이었으며, 원래는 Edinburgh Monthly Magazine이라 불렸다.
 Marjorie Stone, 「Browning, Elizabeth Barrett (1806-1861)」, 『Oxford 25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미국의 시인이자 단편 소설가, 편집자, 비평가로서  미국 낭만주의 문학을 재26
표하는 인물이다. “The Raven”, “Annabel Lee” 등이 표작이다.  
 1,775편이라는 다작의 시인이자 은둔하는 문학인으로 유명한 그녀는 미국 메27
사추세츠에서 평생을 살았다. 모든 작품은 번호로 정리되어 있다.
 영국의 소설가 겸 비평가로서 모더니스트이자 페미니스트로 평가 받는다. 28
표작은 “Mrs. Dalloway”, “A Room of One’s ow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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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가곡 “Casa Guidi”와                                      
“Sonnets from the Portuguese”의 음악적 분석 
  연가곡 “Casa Guidi”와 “Sonnets from the Portuguese”의 효과적인 비
교 연구를 위하여 두 작품의 작곡배경과 구성, 략적인 가사의 내용과 
음악적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4.1 Dominick Argento의 연가곡 “Casa Guidi” 
   총 5곡으로 구성된 “Casa Guidi”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자신의 여
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아늑하고 따뜻한 그녀의 가정생활을 묘사하고 있
는 것에 영감을 받은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협회의 
후원을 받아 메조 소프라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 와 오케스트라를 위29
한 연가곡으로 작곡한 곡으로 1983년 9월 17일 완성하였다. 
   메조 소프라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의 이 작품은 1983년 9월 28
일, 미니애폴리스의 오케스트라 홀에서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와 네빌 마
리너(Neville Marriner, 1924- ) 가 지휘하는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에 30
의해 초연되었다. 
  Frederica von Stade (1945- ):미국 태생의 메조 소프라노로서 오페라, 뮤지29
컬 그리고 가곡 연주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애칭인 “Flicka”로 더 유
명하다. 
 영국의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이다. 30
 19
   초연자인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의 요청에 의한 피아노 반주로 편곡한 
버전이 존재하며 그 버전의 초연은 1984년 1월 6일, 캘리포니아 학교
에 위치한 로이스 홀에서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의 노래와 마틴 캇츠 
(Martin Kats, 1945- ) 의 반주로 이루어 졌다. 이 작품은 부지 앤 혹스 31
(Boosey & Hawkes)를 통해 출판 되었다. 
   이 작품은 2003년 9월 30일 레퍼런스 레코딩 사(Reference Recording)
를 통해 CD로 발매되었다. 이 앨범에는 “Casa Guidi”와 함께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다른 작품인 “Capriccio For Clarinet and Orchestra 
Rossini in Paris”와 “In Praise of Music:Seven songs for Orchestra”가 
수록되었다. 역시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와 미네소타 오케스트라가 연주
를 하였으며 에이지 오우에(Eiji Oue, 1957- ) 가 지휘하였다.   또한 32 33
이 작품으로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2004년 그래미 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이 앨범의 속표지에 “이 작품은 삶의 확신을 주는 의미” 라는 말로 작곡
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 연가곡의 의미를 언급했다.  
   이 작품의 제목인 “Casa Guidi”는 실제 브라우닝 부부가 1847년 부터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사망한 1861년까지 거주한 15세기 귀족의 집으
로 피렌체의 피티 궁전 남쪽 끝 근처인 Piazza San Felice, 8에 위치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그들의 아들이 사망한 1912년 이후에는 몇몇 브라우
닝 부부의 팬들이 구매하였다. 당시 이 아파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가구나 그림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뉴욕을 중심으로 결성된 브
라우닝 협회는 이를 복원하여 이튼(Eton) 학에 기증하였고 그 덕분에 
 미국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교육자로서 반주자로 가장 유명하다. 서31
던 캘리포니아 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98년 올해의 반주자 상을 수상하였다.
 일본인 지휘자로서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의 제자32
이며 1995년 부터 2002년 까지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였
다. 




현재는 랜드마크 신탁(Landmark Trust) 의 관리 하에 학습의 장소로 34
이용되고 있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1951년과 1957년 장학금을 받아 피렌체에서 각
각 일년 씩 유학하며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그는 평생에 걸쳐 피렌
체를 제 2의 고향이라 여겼으며 그의 아내 캐롤린 베일리와 함께 35년간 
매 여름을 Casa Guidi에서 겨우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보냈다. 이런 경
험으로 그는 브라우닝 부부의 자택을 지리적으로나 분위기 면에서 친
하고 친숙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자택의 외형과 그 곳에서의 생활을 묘
사한 편지글을 가사로 삼아 작품을 작곡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연가곡에서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쓴 1846년 10월부터 1857년 
3월 사이 쓴 총 13통의 편지 중에서 도미니크 아르젠토에 의해 발췌된 
부분이 가사로 쓰였다. 이 편지들은 그녀의 사후, 1929년 헨리에타 쿡의 
남편과 편집자에 의해 책으로 엮어 출판된 것이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이미지가 담긴 글들을 
그녀의 편지 속에서 발췌하였고, 여러 통의 편지를 한 곡의 가사로 편집
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는 주제에 맞는 글을 발췌하고 문맥을 자연스
럽게 다듬었을 뿐,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문체는 그 로 살려 그녀의 어
조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5곡 중에서 두 곡인, 2번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와 5번 ‘Domesticity’ 만이 한 통의 편지 전체를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3곡은 적어도 3개 이상 편지들에서 발췌한 것으로 
길게는 6~7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편지들을 한 곡에 엮었다.  
(표 2 참조) 
   곡에 쓰인 편지의 날짜와 수신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건물 보존 단체로서 1965년 창립되었다. 주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34
건물이나 건축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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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편지 목록 
곡 명 날 짜 수신인
1. Casa Guidi 1847년 4월 Henrietta
1847년 8월 2일
1848년 2월 21일,  
           3월 2-4일
1848년 6월 24일
1. Casa Guidi & 
 3. Robert Browning
1853년 3월 4일
2.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 
1848년 11월 19일 Henrietta
3. Robert Browning 1846년 10월 2일 Henrietta
1846년 11월 24일
1847년 3월 31일
4. The Death of Mr. 
Barrett
1857년 5월 3일 Mrs. Martin
1857년 5월 13일 Henrietta
1857년 7월 1일 이후 Fanny Haworth
5. Domesticity 1850년 11월 15일 Henri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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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편지의 연 기적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곡의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발췌하였고 이를 편집하였다. 아내로서 행복한 모
습을 보이는 ‘Casa Guidi’와 ‘Robert Browning’, 그리고 ‘Domesticity’, 
주부로서 가정의 일상을 그린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 딸로서의 그녀를 보여주는 ‘The Death of Mr. Barrett’, 아들 로
버트 위더만 바렛 브라우닝(Robert Wiedemann Barrett Browning, 
1849-1912) 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를 표현한 ‘Domesticity’를 통해 35
가정 내에서 행복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1번 곡인 ‘Casa Guidi’에서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그녀의 시적인 
언어로 일상적인 주변의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남편과 가구를 고르
고, 그들의 발코니에서 피렌체의 아름다운 불빛을 바라보는 등 하루의 일
과가 그녀에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지를 설명한다. 그녀의 낭만적인 언
어에 한 천부적인 재능은 이런 사적인 편지에서도 빛을 발한다. 친 하
면서도 애정이 담긴 말투와 다양한 문장 구조, 길이, 다른 주제로의 자연
스러운 전환, 그녀의 고급스런 산문체가 이 편지들을 통해 드러난다. 이
런 그녀의 문체가 지닌 특징들은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고유한 음악적 스
타일을 통해 청자에게 그 로 전달된다. 자연스러운 말투에서 나타나는 
리듬의 자유로움을 그는 박자와 빠르기를 자주 바꾸는 것으로 부각시킨
다.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전형적인 말하는 듯 하면서도 노래하는 스타일
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 또한 자유롭게 레시타티보와 아리오
조 스타일을 넘나드는 서정적인 멜로디는 그 가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
도록 한다. 
   2번 곡에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그녀의 하녀인 윌슨과 이탈리아인 
하인인 알레산드로 사이의 신경전을 묘사하고 있다. 알레산드로는 자신
이 국제적인 경험이 많은 인물이라 여기며 다른 나라, 특히 영국 사람들
 영국의 화가로서 펜 브라우닝(Pen Browning)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35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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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양식이나 지식에 해 잘 알고 있음을 뽐내며 윌슨의 심기를 건
드린다. 우리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예리한 귀를 통해 들은 그들의 
화와 이를 기반으로 그녀가 서술형으로 풀어낸 일상의 재미있는 일화들
을 들을 수 있다. 그녀는 우쭐 하는 알레산드로와 그에 심하게 분개하는 
윌슨의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전달한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장난
스럽게 알레산드로의 ‘내가 파리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런던에 갔을 때
는…내가 독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 잘 알지…’ 라는 오만한 승리의 문
장을 반복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이러한 엘리
자베스 브라우닝의 유머를 장엄한 음악을 통해 배가시킨다. 그는 이 곡에
서 다양한 화음과 변화무쌍한 리듬, 액센트, 반주부와 성악부의 주고 받
음, 몰아가듯 고조되는 음량과 상승하는 음계 등을 통해 유머러스 하면서
도 극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냈다. 
   3번 곡인 ‘Robert Browning’은 4개의 편지에서 발췌한 로버트 브라우
닝에 한 글들을 조합하여 편집한 가사를 지닌 곡이지만 별 개의 편지
를 이어 붙인 것이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자연스러우며 개인적
이면서도 내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지닌 남편에 한 깊은 사랑과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에 
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췌하였다. 또한 마지막 두 행은 이
런 사랑을 비난한 아버지에 한 분노 혹은 부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다
음 곡의 주제인 아버지를 예시한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그 가사의 내용 면에서나 곡의 위치 면에서 이 곡
을 연가곡의 중심곡이라고 여겼다. 사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사랑은 
당 에는 이해할 수 없던 것이었다. 모든 자녀의 결혼을 반 했고 결혼
한 후에는 의절한 특이한 아버지 때문에 그녀가 로버트 브라우닝과 결혼
하는 것은 단순히 유부녀가 되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전 삶과는 고별하고 가족과 남은 평생 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을 의미하
였다. 이런 면에서 그와의 관계는 그녀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이 곡은 그러한 사랑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을 도미니크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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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토가 발췌하여 가사로 삼은 것으로 브라우닝 부부가 용기있게 사랑을 
선택하고 떠난 이후, 새로운 삶에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느끼는 행복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번 ‘The Death of Mr. Barrett’는 1857년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쓴 3 개의 지극히 사적인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가사로 구성하였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아버지의 죽음에 한 소식
을 듣고 받아 들이며 화해에 한 희망은 조금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
정하기 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슬픔
과 후회로 가득차 ‘지치고, 지치고, 또 지칠 때까지.’라고 이야기 한다.      
   비록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아버지가 결혼 이후 그녀에게 잔인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아버지를 사랑했
고 화해에 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딸에게서 온 편지
를 뜯지도 않은 채 돌려보냈고, 그녀의 만남 요청도 거절하며 귀찮게 하
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메모로 답했다.  
   이 곡은 헨리엔타 쿡에게 쓴 1857년 5월 13일의 편지와 마틴 부인 
(Mrs. Martin)이라는 아버지의 이웃에게 쓴 1857년 5월 3일의 편지, 그
리고 로버트 브라우닝의 친구인 페니 하워스(Fanny Haworth, 1802-
1883)에게 쓴 1857년 7월 이후의 편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연가곡에
서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헨리에타 쿡에게 쓴 편
지를 가사로 삼고자 하였지만 내용이 주제에 맞는 다면 그녀가 다른 사
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차용하여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
다.  36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이 편지를 곡으로 엮으며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
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생각의 흐름을 따랐다. 
잊을 수 없는 장식적인 오스티나토  패턴은 그녀의 슬픔과 어쩔 수 없는 37
 Dominick Argento, Interview,1996/2/1436
 일정한 음형을 같은 성부에서 같은 음고로 끊임 없이 되풀이 하는 것을 말한3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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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함을 연상시킨다. 이 패턴은 곡 전체에서 바뀌지 않고 반복됨으로 
코드와 동일 패턴으로 구성된 일정한 반주와 성악 선율이 확실하게 구분
되도록 한다. 이 오스티나토 패턴은 E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그 조성
이 모호하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이와 동시에 3개의 장조 화성을 반주
부 베이스 부분에서 사용하며 조적 중심을 유지하는 느낌을 제시하는 동
시에 가곡이 화성적인 울림을 지니도록 한다. 
   성악 선율은 오스티나토의 중심 음인 E음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데, 멜
로디는 일정하게 움직이는 코드 위에서 한 음을 길게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속되는 메조 소프라노의 선율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오스티
나토 음형의 반주는 일시적으로 조성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이런 순간적
인 안정성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그녀의 생생한 슬픔을 감당하고 그
를 절제하려는 노력을 떠올리게 한다. 그녀는 스스로 평정심을 찾고자 하
지만 자꾸 생각과 감정이 려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를 반영하듯 조
성감은 다시 부유하게 된다. 
   마지막 곡의 가사는 1850년에 헨리에타 쿡에게 쓴 편지에서 발췌한 것
이다. 이 편지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아버지가 죽기 7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이 전 곡과의 배열이 연 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연가곡의 뼈 를 시간 순에 따르지 않고 
‘이사로 인한 새로운 시작-시끌벅적한 일상 묘사-사랑받는 자신에 한 
만족과 아버지에 한 일말의 의식-아버지에 한 후회의 감정-다시 가
정적 기쁨과 만족감’ 순으로 구성함으로써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한 긴장
과 위기를 거쳐 조적으로 가정에서의 기쁨과 만족감이 연가곡 전체의 
결말에 오며 이 주제가 전체에서 가장 부각되도록 한다. 
   이 부부의 유일한 아이인 로버트 바렛 브라우닝은 1849년에 태어났다. 
4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아들인 그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엄마
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편지 속에서 묘사하
고 있는 이 곡에서의 광경은 눈에 보이는 듯하다. 벽난로와 11월의 산책, 
함께 책을 읽는 저녁, 그리고 아이의 잠자리를 준비하는 등의 누구나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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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한 일상의 일들이다.  더 없이 행복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느낌
이 잘 전달 되도록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마지막 곡을 가장 눈이 띄게 로
맨틱한 곡으로 만들었다. 유려한 아르페지오의 반주부는 거의 56마디 동
안 지속되는 데 이는 곡에서 1/3에 해당한다. 반복적인 패턴의 반주부를 
통해 작곡가는 청자가 오로지 집 안에서 브라우닝 부부가 친 하게 있는 
행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조적 중심이 공
존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아르페지오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
활하게 도와준다. 
   이 작품은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 1810-1856)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 Lieben und Leben)”(1840)에서와 같이 주제적으로 
첫 곡인 ‘Casa Guidi’와 마지막 곡인 ‘Domesticity’를 통일 시키고 음악
적으로도 첫 곡의 서주가 마지막 곡의 후주에 등장하게 함으로서 연가곡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시켜 준다. 이는 가사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시작과 완성이 하나의 감정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작곡가들이 음악
적으로 표현하는 요소이다. 이 작품에서는 거주하는 집과 가족이라는  주
제 안에서 통일성을 지닌 음악이 등장함으로서 가정의 울타리 내에서 행
복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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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Libby Larsen의 연가곡 “Sonnets from the Portuguese” 
  
   “Sonnets From the Portuguese”는 2년간 그들의 열애의 기록이 담
긴 무려 574통의 편지 중에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44통을 골라 소
네트의 형식으로 편집하여 엮은 부부의 열애 기록이다. 30  후반의 
여류시인이었던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당시 무명이었던 6살 연하 시
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끈질긴 구애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고 느낀 사랑의 두려움, 갈등, 그리고 선택과 고백, 즉 사랑의 단계
를 기록한 연작 소네트이다.  남편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권유에 따라 
발표한 이 작품은 그녀가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했
다. 마치 자신의 작품이 아닌 듯 포르투갈어에서 번역한 역시처럼 꾸
며 발표한 이 작품의 제목에 포함된 ‘Portuguese’는 “My Little 
Portuguese”라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부르던 애칭에서 따온 것이기
도 하다.  그녀가 쓰지 않은 듯 “포르투갈 어의 소네트”라는 이름을 38
붙였지만 의미를 알고 보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소네트”라는 의
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제목의 작품이다.    
   이 작품의 제목인 “Sonnets From the Portuguese”에서의 포르투갈 
소네트는 정형시의 한 형식으로서 특히 16세기 포르투갈의 시인, 루
이스 드 카몽이스(Luís de Camões, 1524-1580) 의 연작 소네트 시39
에서 유래한 형식을 뜻한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이 작품에서 전
통적인 포르투갈 소네트의 전형적인 운율을 따르고 있다.  그녀는 이 
정형화된 형식 내에서 시적일 뿐만 아니라 재치가 번득이는 시상을 
펼치는 한편, 모든 사람이 공감할 정도로 충분히 아름다운 수사적인 
 Jennifer Kingma Wall,「Love and Marriage : How Biographical 38
Interpretation affected the Reception of Elizabeth Barrett Browning’s 
‘Sonnets from the Portuguese’」, 『The Victorian Web』, 2005
 포르투칼의 표적인 시인, 표작은 애국적  서사시인 “Os 39
Lusiadas”(15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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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들을 구사하기도 한다. 또한 진실과 거짓, 영혼과 육신, 진정한 사
랑과 그렇지 않은 사랑, 연민이나 측은한 마음이 아닌 아무런 조건 없
는 사랑에 해 비교해서 보여 주면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다양
하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소곡, 혹은 14행시라 번역되는 소네트의 기원은 13세기 이태리 민
요에서 파생된 것으로 단테와 페트라르카(Francesca Petrarch, 1304-
1374) 에 의해 완성되었고, 르네상스 시 에는 유럽 전역에서 인기40
를 누리며 널리 유포되었다. 내용은 ‘서곡- 전개- 새로운 시상 도입- 
종합 결말’이라는 기승전결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다수가 사랑을 
주제로 하는 연애 시 였다. 그 중에서도 루이스 드 카몽이스의 소네트
는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형식(페트라르카 형식: abbaabba)을 따르고 
있으며 마지막 6행에서만 cdecde, cdcdcd, 혹은 cdedce로 변형하는 
것이 특징이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이러한 형식을 차용하여 자41
신이 주로 사용하던 소네트 연작(Sonnet Sequience)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Sonnets From the Portuguese”이다.  42
   리비 라슨에 의해 1991년에 작곡된 동명의 연가곡은 가사의 감성과 
표현력을 최 한 전달하고자 한 작품으로, 성악가와 반주자의 가사에 
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품이다. 여인의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적 흐름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매우 감정적이면서도 솔직한 내
면의 생각을 담고 있는 가사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화자를 
이해하고 그녀와 공감하는 것이 연주자에게 요구된다.  
   총 6곡으로 구성된 이 연가곡은 총 20분의 길이이며 리비 라슨은 
이 작품으로 1993년 그래미 상을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 소프라노 아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철학자이자 시인이다. 40
 Luís de Camões, 『Selected Sonnets』, W. Baer, 2005, University of 41
Chicago Press
 Poets.org, (2004), http://www.poets.org/poetsorg/text/poetic-form-42
sonnet, (2015-1-12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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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린 오제(Arleen Auger, 1939-1993) 에게 작곡 요청을 받은 것으43
로 1989년 8월 9일 아스펜 음악 축제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1991년 11
월 1일, 소프라노 아를린 오제, 지휘자 조엘 레브즌(Joel Revzen, 
1950- ),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와 세인트 폴 오케스트라(The Saint 
Paul Orchestra) 단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시연되었다. “The Art of 
Arleen Auger”라는 소프라노 아를린 오제의 앨범에 담겨 Koch 
Intermational Classics사에 의해 CD로 발매되었으며 이 앨범에는 리
비 라슨의 작품과 함께 로베르트 슈만, 헨리 퍼셀(Hnery Purcell), 볼
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의 가곡이 담
겨 있다. 이 작품의 악보는 Oxford University Press에 의해 1991년 
출판되었다. 
   처음에 리비 라슨은 이 작품을 아를린 오제와 조엘 레브즌의 도움을 
받아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시를 가사로 한 8곡의 연가곡으로 만들
었다. 그러나 최종으로 이 연가곡에 포함되지 않은 두 곡 중 한 곡인 
‘Beloved, Thou Hast Brought Me Many Flowers’은 메조 소프라노
를 위한 다른 모음집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며, 또 다른 곡인 
‘Because thou hast the powers’는 그녀의 현악 교향곡인 “Elegance”
에 포함되었다. 원래는 소프라노와 챔버 오케스트라 버젼으로 발표되
었지만, 피아노로 편곡한 버젼이 더 자주 연주된다.   
  그들은 로베르트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 Lieben und 
Leben)”과 조되는, 어린 소녀의 사랑이 아닌 어른스러운 여성의 사
랑을 그리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아를린 오제가 가장 사랑하는 문44
학 작품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Sonnets from the Portugese”를 
가사로 삼아 그녀의 성숙한 사랑의 성장과정을 담고자 하였다. 그들
 미국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바흐, 헨델, 모차르트, 퍼셀에 정통하며 캘리43
포니아에서 태어나 일리노이에서 공부하였다. 빈 오페라 극장, 메트로폴리탄 오
페라 극장 등에서 활동하였다. 
 Libby Larsen, 『Sonnets from the Portuguese』, 1993, Oxford University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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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가곡에서 쓰일 가사를 고르게 위해 함께 44개의 소네트를 모두 
읽고 상의한 후 그들이 생각한 주제에 맞는 1번, 28번, 34번, 35번, 40
번, 43번 소네트를 골랐다. 그들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자신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자신의 연배인 성숙한 여인의 사랑이었다. 사랑의 시작에
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 그 확신 없는 느낌에서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
하고 환희와 기쁨을 느끼는 화자, 그리고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도 의
심과 갈등을 하지만 결국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이 죽음도 넘어서
리라는 굳은 맹세로 이르는 과정을 이 작품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다. 
  로베르트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에서 등장한 처녀의 사랑이 
결국 남성의 고백과 결혼, 출산으로 완성을 이룬 것으로 묘사되었다
면,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화자는 사랑을 위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스
스로 사랑을 결단한 여성으로서 그녀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각 연가곡의 마지막 곡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로베르트 슈만은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클라라 비크와의 결혼을 
그녀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 해도 좋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지 채 일
주일도 지나지 않은 때 단 이틀만에 작곡했다. 이 곡이 작곡된 해는 
1840년으로 그 시기는 그에게 있어 가곡의 영감이 넘쳐 사랑을 주제
로 하는 가곡을 다작한 시기이다. 그는 자신이 기쁨에 넘치는 상태로 
남편을 숭배하고 오로지 그를 위해서만 살려는 여인을 그렸다. 특히 
마지막 곡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한 후 ‘내 마음 속에 조용히 들어
가 베일을 쓰겠어요.’ 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은 죽음으로 인해 사랑이 
완결되고 난 후 그를 그리워 하며 남겨진 화자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Sonnets from the Portugese”의 마지막 곡에서는 ‘신의 
부름을 받더라도 죽어서 더욱 당신을 사랑하리다.’라는 말로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이야기 한다. 이는 이미 많은 죽음과 슬픔을 경험한 
화자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성숙한 사랑이자, 그녀가 건강상태가 
어릴 적 부터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 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타나는 요소이다. 그녀에게 사랑은 그 전까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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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의해  금지된 것이었고 자신이 감히 탐낼 수 없는 무엇이었다. 하
지만 이 작품에서 보여지듯 로버트 브라우닝의 열렬한 구애로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에 빠져 결국 그와 함께 떠나기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린 소녀의 치기 어린 선택이 아닌 성숙한 여인의 인생을 전
환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결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연가곡 내에서 통일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사랑과 죽음의 
주제이다. 첫 곡에서 ‘죽음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가사로 시작해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암시하는 죽음과 현재와 영원을 의미하는 사랑
이 서로 뒤얽히다가 결국 마지막 곡에서 죽음을 비롯한 모든 것을 넘
어서는 사랑에 한 확신과 맹세로 귀결된다.  
  리비 라슨은 이 작품을 작곡하며 조성감을 주고 있지만 조표를 사용
하지 않음으로서 전통을 새로운 형식으로 담고 있는 모더니즘적인 모
습을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의 “현악 4 중주 2번 op. 10” 4악장에서 처음 사용된 현
적 음악 어법으로서 그는 이 작품의 3, 4악장에서 슈테판 게오르게
(Stephan George, 1868-1933) 의 시에 의한 성악부를 첨가하며 조45
표를 사용하지않고 오로지 임시표 만으로 곡을 진행하였다. 리비 라
슨도 자신의 성악곡에서 조표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임시표만을 사
용하며 조성이 텍스트의 내용과 분위기에 따라 자유로이 움직이도록 
하며 현  작곡가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또한 소네트라는 형식의 틀 안에 존재하는 정형시의 본질을 유지하
면서도 자유로운 멜로디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텍스트 속에 포함된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함으로서 틀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 의 자유를 묘사하고자 하였다.  46
  1번 곡에서는 끊임 없이 반복되는 3도 간격의 모티브는 이 곡의 마
지막 음형을 통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 곡 중에서 등장
 현  독일시의 시작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서정시인이다. 45
 Libby Larsen, University of Arizona’s Lecture, 1995/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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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3도와 5도를 오가는 화성은 사랑에 흔들리는 엘리자베스 브라우
닝의 내면과 시작되는 사랑에 한 고민을 보여준다. 리비 라슨은 이
런 음악적 모티브를 통해 화자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다. 이 곡에서 엘
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시한부 선고, 나빠져가는 건강 상태, 장녀로서의 
책임감, 어머니와 두 남동생의 죽음, 그로 인한 아버지의 변화 등을 목
격하며 슬픔과 우울, 죽음에 더욱 가깝던 과거를 아직 뿌리치지 못하
고 있지만, 로버트 브라우닝과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
인다. 리비 라슨은 이런 변화를 음악적으로 그리고 있다. 
  2번 곡에서 리비 라슨은 소네트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서정적인 멜
로디로 진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자유로운 진행을 위해 레시
타티보 같은 음형을 성악부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극적인 효과를 위
해 사랑의 언어를 고백하는 위치에 심장소리를 묘사하고, 작품의 유
기적 통일성을 위해 사랑의 모티브인 3도를 곡 전체의 반주부에서 반
복하도록 한다.    
  또한 후주의 새로운 종소리의 등장은 마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
는 화자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그 배경을 묘사하다 다시금 두근거
림을 묘사하며 감상에 빠진 화자의 여운을 청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한
다. 이러한 음형은 리비 라슨이 청자가 스스로 느낀 로 이해하도록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음악적 장치들로서 여러 의도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47
   3번 곡에서는 이전 곡들과 다르게 템포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리
타르단도와 아 템포를 사용하여 분위기의 변화를 표현한다. 이 곡의 
전주는 매우 특이한데 일반적인 피아노의 전주와 다르게 성악부가 피
아노의 코드 위에서 느리게 멜로디를 진행한다. 이는 피아노와 성악
부가 동등한 한 파트를 담당하는 (즉,  낭만주의 시 에서 피아노 반
주부가 승격되어 예술가곡의 멜로디를 노래하는) 위치에 도달하였다
 Libby Larsen, University of Arizona’s Lecture, 1995/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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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현 의 작곡가는 역으로 피아노의 역할을 성악부가 담당하게 함
으로서 역발상적인 동등함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소네트 34번을 가사로 사용한 이 곡에서 화자는 결국 가족과 자신
의 유년 시절을 뒤로한 채 사랑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녀의 유년 시절
부터 이어져온 폐쇄적인 환경, 장애와 어린 나이에 선고받은 시한부 
인생, 첫 눈에 그녀에게 반한 연하의 시인의 열렬한 구애, 아버지 몰래 
이어져온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 변화된 생각과 용기있는 선택 등 남
다른 환경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사랑을 음악으로 변환하기 위해 작곡
가는 고심하였다.  
   그리하여 음악적으로 등장하는 폭넓은 도약과 ff로 표현되는 고조
되는 감정, 2잇단 음표로 묘사되는 발소리, 엑센트를 사용한 심장 박
동 소리,  레시타티보 같은 성악부와 짧은 반주부에서 번갈아 나타나
는 모티브들을 통해 화자가 지닌 사랑에 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
움을 이겨내는 환희를 표현해 낸다. 
   작곡가 리비 라슨이 이 연가곡의 중심이라 이야기한 네 번째 곡에서 
화자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을 버리고 연인을 택하기로 결심한다. 그 
결심은 용기 있는 여성으로서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
을 내리는 부분이다. 
  5번 곡에서 리비 라슨은 특징적으로 말의 억양을 살린 모티브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도입부의 ‘Oh, yes!’나 마지막의 ‘Too late!’와 같은 
가사에서 나타나는 구어체적인 뉘앙스를 마치 직접 말하는 듯한 음형
으로 재현한다. 이러한 진행은 텍스트의 원 형태가 개인의 편지 였음
을 음악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 이를 부각 시키기 위해 작곡가가 텍
스트를 반복하였다.  
   또한 1번 곡과 마찬가지로 3도와 5도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이 곡
에서 5도는 그 음 간격이 줄어든 감 5도 즉, 증 4도로서 사랑에 한 
확신에 가까워진 화자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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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ominick Argento의 “Casa Gaudi”와    
Libby Larsen의 “Sonnets from the Portuguese” 
작품 비교 연구 
5.1 가사 선택과 편집 
  미네소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곡가이자 사제 관계라는 점
을 제외하고도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적인 면모를 보인다. 도미니크 아
르젠토와 리비 라슨 모두 오케스트라 곡과 성악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현 의 작곡가로 평가된다.  
  특히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작품들은 모노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로 
기존의 시 중심의 가곡에서 벗어나 일기, 편지와 같은 일상 생활의 글
들을 소재로 삼아 개인의 감정을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는 특정 
성악가를 미리 연주자로 염두에 두고 그 성악가의 장점을 잘 부각시
키면서도 개인의 성향과 맞는 곡을 작곡하는 작곡가였다. 또한 그가 
택한 가사들은 버지니아 울프의 일기나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편지
와 같이 유명한 작가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인 생활과 내면의 
감정들을 풀어 놓은 글들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화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연가곡 작품의 이름과 작곡 연도, 가사로 삼은 
글, 그리고 헌정 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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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도미니트 아르젠토의 연가곡 목록 
  자신의 작품들 중에서 모노드라마로 명시한 것은 “A Water Bird 
Talk” 하나이지만 다수의 작품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감정을 담은 
산문들, 즉 일기, 편지 등을 택함으로서 극적인 요소를 강조할 수 있는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특히 살로몬 안드레(Salomon Andree, 1954-
1987)는 열기구를 타고 북극을 탐험하고자 시도하다 사망한 인물로
서,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작가가 아닌 개인의 일기과 편지에서도 영
감을 받아 이를 가사로 곡을 작곡하였다. 운문처럼 정형화된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곡가 스스로도 산문이 더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였고 텍스트의 변
연도 작품 명 가사
1968 Letters from the 
Composers
프레데릭 쇼팽(Frédéric Chopin), 쟈코모 푸치
니(Giacomo Puccini) 등의 편지
1974 From the Diary of 
Virginia Woolf
버지니아 울프의 일기 헌정 :자넷 베이커 
(Janet Baker). 
퓰리처 상 수상작 
1974 
-1976
A Water Bird Talk 
(모노드라마)
안톤 체호프(Anton Chekhov)의  "On the 
Harmful Effects of Tobacco”와 존 오듀본
(John James Audubon)의 “Birds of 
America”에서 발췌





헌정 : 하콘 하제가드 
(Hakon Hagegard)
1983 Casa Guidi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의 편지 
헌정 :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
1996 A few words about 
Chekhov 
안톤 체호프의 편지 헌정 :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 & 하콘 하제
가드
1998 Miss Manners on 
the Music 
여성 평론가 주디스 마틴(Judith Martin)의 
평론의 조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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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나 반복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극적인 요소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주제를 먼저 정해 두고 여러 일기나 편지들에서 그에 맞는 내
용을 발췌하여 하나의 가곡으로 만든 작품들도 있었다. 이는 이전 낭
만주의 시 에 한 편의 시를 한 곡의 노래로 하는 것, 즉 시를 중시하
였던 풍조에서 벗어나 텍스트 선택의 다양성과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가사로 사용하는 현  가곡으로서의 면모로 해석할 수 있다. 
   리비 라슨도 이러한 스승의 영향을 이어 받아 산문으로 된 텍스트들
을 가사로 택하였으며 연가곡에서 한 편의 오페라 같은 감정의 변화
와 화자의 캐릭터를 부여하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텍스
트는 드라마틱하면서도 화자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라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면은 스승인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영향을 48
받은 것이지만 그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리비 라슨은 오직 여성
의 글 만을 가사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녀는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작가의 글들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
서 그녀는 여러 시 를 살아간 다양한 여성의 글에서 자신이 받은 영
감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자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인
정 한 그녀는 강한 여성의 목소리에 집중하였으며 그를 더 부각 시키49
기 위해 넓은 감정의 폭을 지닌 화자가 더 격정적인 상황에서 직접적
인 감정을 담아 쓴 글들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그녀를 여성 음
악가로서 더 부각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인
지 그녀가 택한 텍스트의 여성상들도 매우 강인한 모습이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표 3 참고) 
  앞서 살펴본 이들의 두 연가곡 작품은 모두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라는 세기의 사랑을 한 여류 시인의 편지를 가사로 삼은 것이 공통점
 Carol Kimbell,『Song:A Guide to Style and Literature』, Milwaukee: Hal 48
Leonard corporation, 2006
 리비 라슨, (2015), http://libbylarsen.com/index.php?contentID=234, 49
(2015-1-12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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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 통의 편지를 고스란히 옮겨 놓은 전문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
만 작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를 선택
했다는 사실이 공통적이다.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택한 것은 그녀가 가정을 이루고 난 후 일상 생
활에서 느낀 개인적인 감정들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표현한 편지이다. 
여기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당 를 표하는 여류 시인이나 그 시
에 이해받지 못한 사랑을 한 당찬 여성, 혹은 정치, 사회 비판적 작
품을 쓴 작가가 아닌, 한 아내이자 딸, 그리고 어머니이자 여성으로서 
자신의 일상에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게 이를 여기는 모습을 지닌 인














  그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가정적인 측면을 묘사하기 위해 중심
에 남편 로버트 브라우닝을 두고 2, 4번 곡에서는 그녀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가족인 하인, 아버지로 범위를 확장시킨 후 1, 5번 곡에서는 
집과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 울타리는 주제적으로 연가곡 전
체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1번 곡의 전주
와 5번 곡의 후주를 통일시킴으로서 이를 견고하게 한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직접 이 연가곡의 중심이 3번 곡인 로버트 브
라우닝이라 하였으며 이 곡이 구심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846년부
터 1853년에 이르는, 무려 7년이라는 기간의 편지들에서 그에 한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을 발췌하였다. 이를 통해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자신이 생각하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행복은 바로 로버트 브라우
닝을 사랑하는 것이자 그에게 사랑을 받는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당 에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발표하고 용기있는 사랑을 선택
한 진취적인 여성도 가정의 울타리 내에서 행복해 하는 전통적인 여
성으로서의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부각함으로서 화자의 색다른 면모
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는 남성이 원하는 여성상, 즉 엘리자베스 브
라우닝의 연약하면서도 따뜻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
다.  (도표 1 참조) 
   반면 리비 라슨이 가사로 삼은 것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표적
인 소네트로서 자신의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초한 것이다. 자
신의 가족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기까지, 특히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연하의 시인의 열렬한 구애를 받고 마음이 열리며 감정이 변화해 나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랑을 키워가며 나타나는 두려움, 기쁨, 떨림 
등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사랑에 한 확신을 죽
음을 넘어서까지도 가지리라 맹세하는 여성으로서의 면모가 잘 나타
난다. 이는 현 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아도 공감할 만큼 진실된 사
랑의 시이지만 결코 낭만적인 감성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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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Sonnets from the Portuguese”의 주제 연관성 
   리비 라슨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그녀의 심
경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가곡을 구성하였다. 작곡가는 그런 의미에
서 이 연가곡의 중심은 사랑에 한 확신을 가지고 결심을 내리는 4번 
곡 ‘If I leave all for thee’라고 이야기하였다. 이 곡에서 화자는 과거
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용기 있는 사랑을 스스로 선택하는 여성으로
서의 면모를 보인다. 이 전까지 과거와 미래를 의미하는 죽음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던 화자가 결국 사랑을 선택함을 작곡가는 3도 관계
의 사랑 모티브를 계속 반복함으로서 음악으로 변환한다. 이 연가곡 
전체를 통해 리비 라슨은 죽음에서 사랑으로 변화하는 엘리자베스 브
라우닝의 의지와 그를 넘어서는 성숙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
킨다.  (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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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의 시작
3. 사랑의  
떨림





 실제로 그 가사들의 특징을 가장 눈에 띄게 보여주는 부분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A. 일상적인 가사 - “Casa Guidi" 
 1.Casa Guidi 
가구를 들이는 일은 빠르진 않지만 잘 되고 있어. 
로버트는 금박에 조각 장식이 되어 있는  
화려한 침 를 내 방에 두고 싶어 하는데, 
신 피아노를 사자고 설득했단다. 
2.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 
쇠고기 스테이크 파이에서 프리카세까지,  
알레산드로의 요리는 최고야. 
또, 빵과 버터 푸딩에서 삶은 사과 경단까지,  
거의 예술이거든. 
5. Domesticity 
아이는 곧장 내게로 걸어와서 발 하나를 들고 
손으로 자기 발을 가리키며 내 가운을 잡아당겨. 
아마 너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지. 
아이가 자고 싶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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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랑의 언어 - “Sonnets from the Portuguese” 
2. My letters! 
나는 말했었다. 그 여,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나는 가라앉고 움추려 든다오.  
마치 신의 미래가 나의 과거에 협박 받은 것처럼.   
이것은 내가 그 의 것이라 말한다.  
3. With the same heart, I said, I’ll answer thee 
슬픔을 정복하고 더욱 모든 것을 입증하고 슬픔을 신할 사랑.  
아, 나는 아직 슬퍼서 사랑을 하기 힘들어요.  
아직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당신 애정의 젖은 날개를 접고서. 
6. How do I love thee?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냐구요? 헤아려 보죠. 
비록 그 빛이 안보여도 존재의 끝과  
영원한 영광에 내 영혼 이를 수 있는  
그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사랑합니다.  
  작곡가들은 편지라는 자유로운 산문 형식의 가사를 선택한 것을 감
안하여 원래의 텍스트를 조금씩 변형하는 것에 관 하였다. 특히 도
미니크 아르젠토의 경우 자신이 직접 여러 통의 편지에서 발췌한 내
용을 편집하여 한 곡으로 작곡하였다. 물론 문장 자체를 크게 변형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맞도록 여러 통의 편지에서 가
지고 온 내용을 배치함으로서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엘리자베스 브라
우닝의 이미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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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해 리비 라슨은 소네트를 조금씩 변형은 하였지만 기본적으
로 한 곡에 한 편의 소네트를 담아 작곡하였다. “Sonnets from the 
Portuguese”라는 작품 자체가 워낙 유명한 영향도 있지만 일상의 내
용을 담은 “Casa Guidi”에 비해 사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흐
름을 전달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또한 편지를 작가가 직접 발췌하여 
소네트라는 형식에 맞추어 변형하여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학적
인 완결성을 존중하고자 하였다.   
5.2 음악적 표현 
   두 작품 모두 여성 성악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작품은 메조 소프라노, 리비 라슨의 작품은 소프라노를 
위해 작곡되었다. 두 작곡가 모두 성악가와 소통하며 작업을 하는 작
곡가로 이 작품들은 모두 처음 연주한 성악가들에게 헌정되었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자신이 고른 텍스트와 맞는 목소리의 색채를 
이미 생각해 둔 상태에서 작업하였고 작곡 과정에서 성악가와 상의하
여 노래하기 편하도록 수정을 하였으며 그를 통해 발음이나 음악적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럽고 잘 전달되도록 하였다. 
   리비 라슨의 경우는 텍스트의 선택과 작곡의 과정부터 성악가와 지
휘자가 함께 참여하였고, 초연하는 연주자의 목소리 색채, 개인의 성
향, 표현하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따라서 연주자의 
의견을 참고한 세세한 다이나믹이나 빠르기에 한 지시를 작곡가가 
직접 악보에 기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소리, 심장소리, 발걸음 소
리 등 음을 묘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정확히 표시함으로써 연주자가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연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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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작곡가 모두 관현악법에도 능하였기 때문에 소규모 가곡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스케일이 큰 오케스트라 연가곡으로 작곡하였으며 그
로 인해 더욱 극적이고 섬세한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물론 두 
작품 모두 소규모의 연주를 위해 피아노 버전을 가지고 있고 그 편곡
이 더 많이 공연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아노 반주만을 위해 작곡된 
곡에 비해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음향을 전달하고자 다양한 작곡 기법
으로 편곡되었다.  
   두 작품 모두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줄거리를 지님으로서 하나로 
연결된 연가곡의 면모를 보인다. “Casa Guidi”는 로버트 브라우닝을 
중심으로 가족, 집의 하인들, 그리고 집 자체와 가정에 이르는, 엘리자
베스 브라우닝의 가정 생활에 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특히 도미
니크 아르젠토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유기성을 전달 하기 위하여 첫 
곡의 전주와 마지막 곡의 후주를 동일하게 배치하였다. 이는 이 연가
곡이 5곡이 함께 연주될 때 청자가 느낄 수 있는 곡의 연결성이다.  
   리비 라슨은 사랑의 시작, 설레임, 두려움, 걱정, 그리고 사랑에 
한 확신, 맹세에 이르는 사랑의 과정에 한 고백을 각각의 6곡에 담
아 표현하였다. 각각의 시를 하나로 잇는 큰 줄거리와 사랑의 모티브
로 해석되는 3도의 지속적인 등장은 이 작품을 하나의 연가곡으로써 
일관된 흐름을 가지도록 한다.  
   두 작품의 음폭은 체로 비슷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도미
니크 아르젠토의 작품은 메조 소프라노를 위한 것임으로 최저음이 더 
낮지만 최고음은 한 음 차이에 불과하다. 이는 작곡가가 메조 소프라
노의 낮고 풍부한 음색을 사용함으로써 어머니이자 아내, 그리고 여
성으로서의 안정감, 편안함과 아버지에 한 갈등적 요소를 지닌 화
자를 표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리비 라슨도 물론 소녀의 사랑이 아닌 여인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는 면에서 도미니크 아르젠토와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신의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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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여인의 감정을 표
현하기 위하여 소프라노의 음색을 사용하고 있다.  
   도미니크 아르젠토와 리비 라슨 모두 연주자에게 정확한 지시를 전
달하기 위해 성악부와 반주부에서의 다이나믹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시해 두었다. 두 작품 모두 전체적으로 pp에서 ff에 이르는 범위의 
다이나믹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Casa Guidi”의 4번 곡인 ‘The Death 
of Mr. Barrett’에서만 mf가 가장 큰 다이나믹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곡의 가사가 의절한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어두운 내용이므로 이를 
곡에 반영하여 보다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작곡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  가곡 답게 두 작품 모두 잦은 박자의 변화가 특징적이다. 물론 
변박과 함께 지시어를 통한 빠르기의 변화도 많이 사용하여 곡 중에
서 등장하는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어
법은 말하는 듯한 어조를 전달하고 화자의 감정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두 작품에 포함된 모든 곡 중에서 “Sonnets from the Portuguese”
의 첫 번째 곡만 예외적으로 4/4박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며 유
일하게 변박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 1번 ‘I thought 
once how Theocritus…’에서는 템포를 변화하여 화자의 심경을 표현
하였다. 또한 부분의 곡들이 처음의 박자로 돌아와 종지하는 데, 
“Casa Guidi”의 2번 째 곡과 5번 째 곡 만이 예외적으로 시작과 다른 
박자로 종지한다. 2번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에서
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곡의 분위기를 끝까지 유머러스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마디에서 2박의 짧은 모티브로 종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5번 ‘Domesity’는 첫 곡을 시작하는 박자인 4/4로 종지한다. 이는 마
지막 4마디에서 첫 곡 ‘Casa Guidi’의 전주를 연주하기 위해 박자도 
회귀한 것으로 작품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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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작품 모두 많은 빠르기의 변화가 있으며 두 작곡가 모두 그를 매
우 세세하게 지시한다. 이런 면은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가곡에서 특
징적인 점으로 연주자가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뉘앙
스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말하
는 듯한 부분과 노래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혹은 화자
의 생각, 상황이 변화함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가사의 
내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빠르기를 변화시킨다. 리비 
라슨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비슷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좀더 감
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빠르기를 변화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편지라는 장르의 문체가 제 3자에게 말하거나 독백을 하는 듯한 특
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작품 모두 지속적으로 감정을 담아 말
하는 듯한 가사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억양을 반영
하는 음형과 함께 잦은 변박이 사용되었으며 템포의 변화를 자세하게 
표현하여 말의 빠르기와 어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확한 지
시를 통해 다이나믹을 변화시킴으로서 반주부를 통한 분위기와 정황 
묘사, 성악부를 통한 감정 변화를 더욱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자 하였
다. 성악부의 멜로디에서는 정확한 조성감이나 중심 조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작곡가들은 모호한 조성에서 중심음이나 중심이 되는 멜로디
를 부각시킴으로서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음형이 드러나게 하였으며, 
큰 폭의 도약 혹은 하강, 반음계적 스케일 진행, 중심 음의 지속적 반
복, 3도 관계 등이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두 곡의 특징들을 표와 악보를 통해 비교하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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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심음 혹은 중심 조성 
<표 4> 두 연가곡의 중심음, 중심 조성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두 연가곡 모두 뚜렷한 조성감을 지니며 곡 전
체에서 그를 유지하는 곡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도미니크 아르젠
토의 경우 시작과 끝의 조성 확립으로 전체적인 조성적 중심을 가지
고 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적 중심을 흐리고 부유하는 진행을 
통해 음악적 표현력을 확 한다. 이는 그가 내용에 따라 곡의 분위기
를 변화시키며 어조에 따른 분위기 변화를 적극적으로 음악에 반영하
였기 때문이다.   
   리비 라슨의 경우에는 중심음의 반복을 통해 곡의 화성적 중심을 찾
음으로서 표현의 범주를 더욱 넓힌다. 그녀는 특징적으로 자신의 모
든 곡에서 조표를 사용하지 않는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리비 라슨의 
작품은 중심 조성 보다는 중심음, 중심 모티브를 바탕으로 하는 진행
을 보인다. (표 4 참조) 
Dominick Argento Libby Larsen
   gm  - GM - … - BbM 1 am - F
   EM - GM - … - EM  2 E
DbM - … - BM - DbM 3 C
am -… -am 4 Ab
DM - … - BbM 5 G
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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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세한 표현 지시  
    두 작곡가 모두 성악 작품을 표적으로 작곡하는 작곡가들로서 오
페라와 가곡에 한 관심이 많았다.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경우는 그
의 아내가 성악가였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받았으며 리비 라슨은 자
신이 노래하는 것을 즐겨 인성, 즉 사람의 소리에 한 많은 연구를 하
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성악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지
시들과 그 범위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작품을 작곡함에 있어 특정 가
수의 목소리와 성향, 그의 표현력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이 생각하는 가사의 의미와 목소리의 톤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확하고
도 세세한 음악적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지시어를 표시함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도미니크 아르
젠토는 이탈리아어로 지시어를 적고 있으며 리비 라슨은 영어를 사용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적으로 미국의 현  작곡가들이 영어로 음
악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이 작품에서 이탈
리아에 한 친근감(시의 배경이자 자신이 유학한 장소)을 이러한 이
태리어 음악 용어 사용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통적으로 반주부와 성악부에 각기 따로 지시어를 사용하고 있으
며, 이는 가사의 내용 혹은 음악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곡이 구분되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반주부에서 음악으로 시각적인 것을 묘사
하거나 심리적인 면을 부각시킴에 있어 연주자가 다른 해석 없이 작
곡가의 의도를 전달 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성악부에서는 작
곡가가 직접 말하거나 노래하듯 연주하도록 지시함으로서 극적인 면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는 악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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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3번 곡 Robert Browning의 마디 26~28 
 
<악보 2> 리비 라슨의 5번 곡 How do I love thee?의 마디 7~9 
   두 작곡가 모두 연가곡 전체에서 Parlante - Cantabile, Recitative 
- legato의 구분을 통해 화자가 말하는 듯한 부분과 노래하는 부분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백 같은 가사들을 표현할 때와 감정이 담
긴 멜로디를 노래할 때의 음형을 서로 달리하고 연주자에게 그를 명
확하게 지시함으로서 전체 연가곡이 하나의 모노오페라처럼 레시타
티보와 아리아를 오가는 것 같은 극적인 느낌을 전달하도록 한다.  
(악보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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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 처럼(Quasi campana, Bell - like), 먼 곳에서(Lontano), 심
장 박동 소리 같은(as a heart beat) 같이 소리로서 배경이나 행동, 심
리 상태를 묘사하는 음형을 (특히 반주부에서) 등장시킬 때 이에 해 
논란이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직접 지시어를 적어 둠으로서 
가곡에서의 현실 묘사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악보 3, 4 참조) 
 
<악보 3>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4번 곡 The Death of Mr. Barrett의 마디 4~7 
 
<악보 4> 리비 라슨의 3번 곡 With the same heart, I said,의 마디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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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두 연가곡의 지시어
Dominick Argento Libby Larsen
종 소리 처럼 -명랑하게 - 그러
나 울림있게 - 황홀한 듯 - 신
비롭게 - 바깥쪽으로 (부각되도
록, en dehor) - 열정을 가지고 
- 성악부를 따라 - 사라지듯이
1 매우 레가토하여 - 부드럽게 - 
멀리서 들리는 듯 - 명랑하게 - 
부드럽게 - 종소리 처럼-  점진
적으로 더 움직일 것 - 자유롭
게, 숨이 찬듯 - 레시타티보처
럼, 자유롭게, 따뜻하게 - 평화
롭게
가볍게 - 성악부를 따라서, 만
돌린 처럼 -  신경질적으로- 가
볍게 - 카롤 (carole, 프랑스 사
교춤)처럼, 부드럽게- 모든 힘
을 다해 - 갑자기 쉴새 없이 움
직이며 -  강조하여 - 느긋하
게- 카롤 처럼, 아주 부드럽게- 
서두르지 말고 - 우아하게, 글
리산도처럼 - 밝게 - 임의 로
2 매우 가볍게, 약한 트레몰로처럼 
- 숨이 찬듯 - 심장박동처럼, 따
뜻하게 - 자유롭게 - 점점 더 활
기차고 충만하게 - 기쁨에 차서 
- 마치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 
처럼 - 심장박동처럼 - 자유분
방하게 - (자기 비난을 하며) - 
다시 기쁨에 차서, 심장박동처럼 
- 자유롭게 - 심장박동처럼 -레
시타티보처럼, 매우 자유롭게 - 
명랑하게, 금속 종처럼
말하듯이 - 임의 로 노래할 것 
- 작은 소리로 - 부각되도록 - 
성악부를 따라 임의 로 - 노래
할 것 - 작은 소리로 - 부각되
도록 - 밝게 - 레가토하지만 강
세를 살려 - 짧게 - 말하듯이 - 
임의 로
3 느리게, 자유롭게 - 자유롭게, 
레시타티보처럼 - 멀리서 - 명
랑하게, 활기찬 느낌으로 - 매우 
가볍게 - 심장박동처럼, 명랑하
게 - 레가토 - 멀리서 - 심장박
동처럼 - 기 를 가지고 - 멀리
서 - 자유롭게 - 자유분방하게 
- 숨이 찬듯, 참을 수 없는 기쁨
을 담아
부드럽게, 계속 비슷한 느낌으
로 - 방금 들린 것처럼 (appena 
sentito) - 종소리 같은 - 부드
럽게 - 거의 들리지 않게 
4 매우 레가토하여, 신비롭게 - 사
색 - 단순하게, 매우 순수하게 - 
확실한 예상을 가지고 - 애도 - 
자유롭게 - 자유롭게, 레시타티
보처럼  - 따뜻하게 - 탄력적으
로 - 모든 에너지가 빠진 듯이 - 
자유롭게, 동경과 순수함을 담은 
레시타티보 -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 매우 다정하게, 일렁
이듯 - 상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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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연가곡 전체의 지시어는 <표 5>와 같으며 이를 비교해보면 도미
니크 아르젠토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지시들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번 곡인 ‘Domesticity’를 살펴보면, 그는 전주부에서 
mormorando, 즉 중얼거리는 듯이라는 지시어를 사용하고 성악부에
서 esilirante라는 가느다랗게 연주하라는 지시를 한다. 이는 성악곡에
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의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을 부각하려는 작곡가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  
 (표 5, 악보 5 참조) 
  <악보 5>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5번 곡 Domesticity의 마디 1~2 
중얼거리는 듯 - 가늘게 
(esilirante) - 부드럽게 - 부각
되도록  - 강세를 잘 따라서 - 
그러나 울림있게 - 가짜로 화가
난 듯이 (con ira finta) - 단순
하게 - 말하는 것 처럼 - 노래
할 것 - 부드럽게 - 거의 들리
지 않게  - 부각되도록 - 사라
지듯이 
5 자유롭게 - 더욱 짧게 끊어서  - 
(창백하게, whitely) - 자유롭게 
- 더욱 레가토 하여
6 곡 전체에서 매우 자유롭게 - 자
유롭게, 따뜻하게- 레시타티보 
처럼 - 다정하게 기 를 가지고 
-다정하게 - 따뜻하게
Dominick Argento Libby La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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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해 리비 라슨은 주로 연주자가 가져야 할 심리적인 상태에 
한 지시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에너지가 빠진 듯이, 동경과 순수함
을 담은 레시타티보,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노래할 것 등은 4번 
곡인 ‘If I leave all for thee’에서 등장하는 지시어들로 성악가가 이 곡
을 연주함에 있어 표현해야 할 화자의 정확한 상태를 지시한다. 이는 
작곡가가 파악한 화자의 심경이자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음악의 분위
기이다. 그녀의 5번 곡인 ‘Oh, Yes!’에서는 가사를 반영한 특이한 지
시어가 등장 하는데, ‘폴리페모스의 하얀 이빨’이라는 가사가 등장하
는 부분에서 기보된 창백하게, 즉 whitely이다. 이는 음악적으로 묘사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시어를 사용하여 더욱 연주자가 단어에 집
중하도록 의도함으로서 텍스트를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 5, 악보 6 참조) 
<악보 6> 리비 라슨의 5번 곡 Oh, yes!의 마디 29~32 
   이렇게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주로 작곡가 본인이 부각하고자 한 엘
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모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지시어들을 
주로 사용하였다면 리비 라슨은 화자의 직접적인 감정을 연주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시어를 주로 사용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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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심 모티브 비교  
  중심 모티브는 곡의 도입부에서 피아노의 전주로 제시되고 성악부
와 반주부를 통해 반복, 변형되며 여러 모습으로 발전된다. 이런 중심 
모티브의 반복과 변형은 곡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주고 
통일성과 다양성을 한 번에 느끼도록 한다. 또한 두 작품 모두 3도 관
계를 중심으로 모티브가 전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3도가 
작품 전체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부분 곡의 도입부에서 3도 진행을 등장시키
고 곡 중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특히 1 ~ 3번까지의 곡에
서 등장하는 단선율의 전주는 3도 진행을 그 프레이즈의 맨 앞, 혹은 
가장 뒤에 위치 시킴으로서 이 진행이 부각 되게 하였다. 4번 곡에서
는 곡 전체를 동해 반복되는 모티브를 3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5
번 곡에서는 3도 관계가 반주부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도록 하였다. 
 
 <악보 7> 아르젠토 도미니크의 4번 곡 The Death of Mr. Barrett의 마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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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젠토 도미니크의 4번 곡인 ‘The Death of Mr. Barrett’의 반주
부에서는 3도 간격의 모티브가 곡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며 묘
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는 하나의 모티브가 하나의 단어나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으로써 통일감을 부
여한다. (악보 7 참조) 
  리비 라슨은 반주부와 성악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모티브를 3도
가 중심이 되도록 사용하였다. 그녀에게 이 3도 관계는 해결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 모티브로 죽음과 반 되어 사용된다. 1, 4번 곡
의 경우는 전주에서 등장하는 중심적 음형에서, 2번 곡은 지속적인 왼
손 반주부에서 3도가 등장하고 있다. 3번 곡에서는 걸음걸이 모티브
를 3도 관계로 묘사하고 있으며 5번과 6번은 성악부와 반주부에서 3
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면서 곡 전체에 은근한 통일성을 준다 
  사랑 모티브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의 악보는 다음과 같다. 
   
   
 <악보 8> 리비 라슨의 1번 곡 I thought once how Theocritus…의 마디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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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Love’라는 가사를 노래하며 등장한 3도 
모티브는 연가곡 전체에서 작품을 하나로 이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이나 화자가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작곡가는 이 모티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악보 8 참조) 
 
<악보 9> 리비 라슨의 6번 곡 How do I love thee?의 마디 7~9 
  6곡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 모티브는 마지막 곡에서도 화
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등장하며 전체의 유기성이 전달되도
록한다. 이렇게 작곡가 리비 라슨은 이 작품에서 사랑 모티브를 전체 
작품을 지탱하는 음악적 요소로 사용하였다.  (악보 9 참조) 
  이는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조성으로서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 모티브를 연가곡 전체의 뼈 나 유기적 구심점으로 사용하지 않았
던 것과는 매우 다른 면모이다. 이를 통해 같은 3도 관계의 모티브를 
두 작곡가가 사용하였지만 그 표현 방식이나 곡에서의 중요도에서 차
이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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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반음계적 진행 
   두 작품 모두 반음계적 스케일을 사용함으로서 곡의 조성감을 모호
하게 함과 동시에 여러 음악적 효과를 전달한다. 조성감이 뚜렷하지 
않은 곡에서 등장하는 상, 하행을 하는 음계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 역할을 하거나 혹은 배경을 묘사하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1번 곡에서 반음계를 찬란한 불빛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2번 곡에서는 반복하는 후렴구가 등장하기 전에 으
스 는 그의 모습을  풍자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하였다. 3번 곡에서는 
중심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긴 멜리스마로 활용하였으며 5번 곡에서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성악부에서 상행하는 스케일을 등장시켰
다. 
  
<악보 10>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1번 곡 Casa Guidi의 마디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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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연가곡의 첫 번째 곡인 ‘Casa Guidi’에서 ‘네
가 본다면 아마 하늘에 있는 별이 모두 여기 광장에 떨어져 내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라는 가사를 노래하는 부분에서 반음계로 하강하는 
진행을 등장시킨다. 이는 화자가 보고 있는 장면을 음악으로 묘사하
는 것으로서 시각적인 요소를 청각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표현하는 것
이다.  (악보 10 참조) 
  
<악보 11>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마디 69~70 
  2번 곡에서 작곡가는 Quasi glissanndo, 즉 글리산도와 같이라는 표
현과 함께 반음계적 상행을 등장시킨다. 이는 이탈리아 요리사인 알
레산드로가 으스 는 장면에서 등장함으로서 더욱 드라마틱하게 그
의 잘난 척하는 말투와 그 느낌을 살리는 요소로 사용된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원래의 연가곡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작곡하였기 때문
에 작품의 극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음악적 기법으로 분위
기를 표현하였다.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 후에도 이러한 분위기 표현
을 위해 반주부에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악보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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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 라슨은 이에 비해 반음계 진행을 특정한 의도, 즉 묘사나 강조
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기 보다는 연가곡 전체에서 등장하는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화려하고 빠르게 등장하는 반음계가 아닌 성부 내에서 
조용히 지속적인 반음계의 진행을 함으로서 하나의 음악적 특성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음형은 조성감이 모호한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행을 
하는 안정적인 진행감을 청자에게 제공한다.  
 
<악보 12> 리비 라슨의 2번 곡 My letters! 의 마디 13~15 
  그녀는 연가곡 “Sonnets from the Portuguese”의 두 번째 곡인 ‘My 
letters!’에서 심장 박동을 묘사하는 mp의 반주부에 뒤이어 등장하는 
mf의 성악부 멜로디를 반음계적으로 진행하며, 피아노 선율을 8분음
표 차이로 뒤이어 상승하는 성악부의 모티브를 등장시킨다. 이는 긴
장감을 조성하여 작품을 더욱 극적으로 몰아가는 요소로서 사용된다.  
(악보 12 참조) 
  리비 라슨은 이러한 반음계적 진행을 연가곡의 구성하는 모든 곡에
서 등장시킴으로서 전체 곡의 유기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음악적
특징이 되도록 한다.  
 59
<악보 13> 리비 라슨의 4번 곡 If I leave all for thee의 마디 19~21 
   네 번째 곡에서는 이러한 반음계적 진행이 중심적인 모티브의 구성
요소로써 곡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곡의 중심을 조성이 
아닌 모티브로 유지하는 리비 라슨의 작곡 기법으로 인해 반음계적 
상승이 곡에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요소로서 사용되는 점이 매
우 특징적이다. A flat - B flat - C - D flat으로 구성된 이 모티브는 
반주부와 성악부에서 따로 혹은 함께 계속적으로 등장함으로서 이 
곡, 그리고 연가곡 전체의 유기성을 부각시키는 요소가 된다.    
(악보 13 참조)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반음계적인 진행을 곡의 분위기를 전환시키
거나 특징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반면 리비 라슨은 이러한 진행을 곡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모티브
로 사용함으로서 연가곡 전체를 하나로 느끼도록 하는 음악적 요소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동일한 반음계적 진행을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모호한 조성감을 주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리비 라슨은 곡의 유기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소로 등장시킨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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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묘사적인 음형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이태리어로 무엇과 같은, 무엇 처럼이라는 뜻
인 quasi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악기의 소리들을 흉내내고 있다. 1번 
곡에서는 실로폰 소리를, 2번 곡 에서는 만돌린 소리를, 4번 곡은 장
례식의 종소리를 묘사하며 음악적으로 배경을 만들어주는, 즉 반주부
에서 현실적인 후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악보 14>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마디 4~6 
  연가곡 “Casa Guidi”의 2번 곡에서 작곡가는 만돌린을 흉내내는 반
주부를 등장시켜 유머러스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
다. 그는 빠르고 흥겨운 분위기의 단선율인 오른 손 반주부와 2박 계
열의 리듬 패턴을 반복하는 왼 손 반주부를 통해 성악부의 단순한 멜
로디가 가볍고 재미있게 들리도록 한다. (악보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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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 라슨도 종소리를 묘사하는 음형을 등장시켜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를 상상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근 거림을 상상하게 만
드는 심장의 떨림을 피아노 음형으로 표현함으로서 화자의 느낌까지 
청자가 음악으로 느낄 수 있도록, 즉 직접적인 표현을 전달하는 음악
이 되도록 의도 한다. 
 
<악보 15> 리비 라슨의 2번 곡 My letters!의 마디 33~35 
   리비 라슨은 2번, 3번 곡의 반주부에서 이러한 심장박동 소리를 흉
내내는 듯한 음형을 등장시킨다. 이는 반주부가 단순한 화성 진행에
서 벗어나 음악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에서 더욱 나아가 화자의 심
리 상태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 작품의 모노 오페라와 같은 
면모를 제 로 보여준다.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단지 음악적인 후경을 
묘사하는 것에 그쳤다면 리비 라슨은 더 나아가 화자의 직접적인 감
정이나 동선까지 반주부에서 표현함으로써 더 극적인 면을 부각시킨
다. (악보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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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작곡가는 묘사적인 음형을 통해 마치 극 중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주인공이 그를 배경으로 노래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사랑에 
빠진 화자의 두근 거리는 마음을 관객에게 직접 음악으로 전달한다. 
또한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종소리나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원근감을 반주부에서 제시함으로서 가곡에서 표
현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VI. 레시타티보 풍의 선율 
   편지라는 장르의 특성상 가사에서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구어체가 
돋보인다. 작곡가들은 이러한 화체의 뉘앙스를 잘 살리기 위하여 
레시타티보 풍의 멜로디를 사용하였다. 마치 레시타티보 세코 
(Recitativo secco) 같이 화성으로 이루어진 반주부와 그 위에 억양을 
살린 성악부의 결합이 주로 나타난다.  특히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이
런 부분들에 말하듯이 (Parlante)라는 지시어를, 리비 라슨은 레시타
티보 풍으로 부르라는 정확한 지시를 함으로서 성악가에게 명확하게 
노래하기 보다는 말하는 듯한 멜로디를 요구한다.  
   두 작곡가 모두 말과 노래를 분리하는 것은 분명 도미니크 아르젠토
의 영향을 제자인 리비 라슨이 받은 것이다. 그녀는 도미니크 아르젠
토가 산문을 선택하여 운문보다 표현력있게 극적인 연가곡을 작곡하
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모노드라마 풍의 연가곡과 낭만주의 
연가곡의 차이점은 바로 억양을 그 로 살려 사를 읊는 듯한 선율
이 핵심이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그 선율을 표현하기 위해 실라빅
한 음형에 엑센트, 테누토, 스타카토 등을 사용하여 억양을 그 로 묘
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리비 라슨은 서정적인 멜로디 내에서 어
조를 전달하기 위한 요소로써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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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두 연가곡에 등장하는 레시타티보 풍의 선율








   가곡은 결국 세속 노래가 발전해 온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그 가사
를 쓰는 사람과 멜로디를 쓰는 사람, 또 노래를 하는 사람이 분리되었
고, 그 내부에서 가사 속의 주인공인 화자와 이러한 예술가들이 분리
되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 하고 싶은 사람의 열망이 담긴 결과
물이다.  가사와 노래, 즉 시와 음악 중 무엇이 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술가곡이 탄생한 그 시점부터 작곡가들의 화두였다. 이 두 작곡가
는 말하는 부분과 노래하는 부분을 나눔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언어를 그 로 옮겨놓은 듯한 부분을 통해 
그 말을 하는 화자의 어조를 묘사하고,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부분에
서는 유려하게 노래하도록 함으로서 텍스트와 멜로디 사이의 균형을 
잡고 있다.  
VII.리듬의 긴장감 
   두 작곡가는 작품에서 긴장과 이완을 주기 위해 멜로디 보다는 리듬
을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2:3의 헤미올라, 5:4
의 헤미올라의 갑작스런 등장, 지속적인 패턴을 변형시켜 기 를 어
긋나게 하는 진행 등을 사용함으로서 청자가 곡에 더욱 집중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러한 긴장감은 가사의 내용에서 오는 감정의 고조를 음
악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도록 한다. (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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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두 연가곡에 등장하는 리듬의 긴장감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도미니크 아르젠토와 리비 라슨은 엘리자베
스 브라우닝의 시를 선택하여 연가곡을 작곡하였다. 두 작곡가는 공
통적으로 가사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억양을 그 로 살린 레시타티
보같은 부분과 서정적인 멜로디를 노래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악보에 지시어를 메모함과 동시에 음
악적으로 변박과 빠르기 변화, 다이나믹의 변화 등을 사용하였다. 이
는 리비 라슨이 스승인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연주자의 효과적인 연주를 위해 반주자와 성악가 모두에게 세
세한 지시와 음향 묘사에 한 설명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거하고 자신의 의도 로 정확히 
연주되는 것을 목표로 작곡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곡 중에서 반음계적 진행을 통해 조성감을 모호하게 한 점도 공통적
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반음계 진행으로 조성을 
모호하게 하였다가 처음과 종지의 조성을 통일시켜 곡의 음악적 중심
을 잡았다면 리비 라슨은 중심 모티브를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곡의 
중심을 잡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녀는 연가곡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사랑을 의미하는 3도 관계의 음정을 지속적으로 등장시켰다.    
  두 사람 모두 텍스트를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주부에서 다양한
음형을 등장시켰는데,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그 상황의 배경을 전달하
는 데 그쳤다면 리비 라슨은 더 나아가 화자의 감정, 행동과 공간에 
한 묘사 등을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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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연주자와의 관계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의 따뜻한 성품과 그녀의 
목소리에서 풍기는 온화함에 영감을 받아 그녀를 염두에 두고 “Casa 
Guidi”를 작곡하였다. 1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한 아내
로서 ,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삶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50
  1945년 뉴져지에서 태어난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는 매네스 음악 학
을 졸업하였으며 폴 빌(Paul Beal)와 오토 구스(Otto Guth)를 사사하였
다. 졸업 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에 소속되어 1970년 마술피리의 세 소51
년 역으로 오페라 데뷔를 하였다. 1973년 테너인 피터 엘쿠스(Peter 
Elkus, 1939 - ) 와 결혼하였으며 이후 그는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를 위52
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였다. 그들은 두 딸을 낳았으며 그 과정에서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는 가족을 위해 잠깐 활동을 쉬기도 하였다. 피터 
엘쿠스와는 1990년 이혼하였으며 같은 해 사업가인 마이클 고먼 
(Michael Gorman)과 재혼하였다.  53
  그녀의 어린 시절 별명인 플리카(Flicka)로 더욱 잘 알려진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는 오페라에서 리릭한 역할들을 주로 맡아 활동하였다. 같은 시
 곡이 작곡된 83년에는 아직 그녀가 첫번 째 남편과 결혼 생활 중 이었다. 그녀50
는 85년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90년 이혼과 함께 재혼을 하였다. 
 1880년 건립되었으며 미국 뉴욕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큰 클래식 음악 조51
직으로 매년 240회의 오페라를 상연한다. 
  메네스 음 의 교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52
는 성악 교사로서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가수와 반주자 모두를 가르치고 있다. 




기에 활동한 돈 업쇼(Dawn Upshaw, 1960 - ) 나 체첼리아 바르톨리54
(Cecilia Bartoli, 1966 - ) 에 비해 그녀는 꾸준히 음반과 공연 활동을 55
하고 있다. 이는 그녀의 따뜻한 성품과 흠 잡을데 없는 음악적 재능을 보
여주는 것이다.  56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인터뷰를 통해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의 연약하
고 여성적인 음색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그 것과 공통적인 면이 있다
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작곡하였
으며, 그녀가 “Casa Guidi”를 연주하도록 의뢰 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57
그는 이 작품 뿐만 아니라 다른 연가곡인 “A Few Words About Chekov”
를 바리톤 하콘 하제가드와 그녀에게 헌정하였고, 그의 오페라인 “The 
Aspern Paper”(1996)의 1988년 초연에서 그녀가 주연을 맡아주기를 요
청하였다. 이는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충분히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의 음
색과 그녀의 인품, 성격 등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녀를 염두에 두고 쓴 
이 작품도 그녀의 특성에 맞게 작곡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이다.   
   프레데리카 폰 슈타데는 “Casa Guidi”가 성악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곡이라 평가하였으며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가사에 한 완벽한 이해를 
한 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 글을 음악으로 아름답게 만든 점을 높이 
샀다.  오케스트라 반주의 초연 이후 그녀는 자신의 리사이틀에서 이 작58
품을 공연하기 위해 도미니크 아르젠토에게 피아노 버젼의 편곡을 부탁
하였다. 실제로 1984년 1월 6일 그녀의 공연에서 피아노 반주에 의한 이 
연가곡이 초연되었다. 
  미국의 소프라노로서 일리노이 학을 졸업하였으며 맨하튼 음 에서 석사54
학위를 받았다. 매트로폴리탄 오페라 소속으로 많은 오페라과 가곡을 공연했다.
 이태리 출신의 메조 소프라노로서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하였다.  유럽55
을 중심으로 바로크 부터 현 에 이르는 레파토리를 연주한다.
 Brian Kellow,『 Opera News』, 200056
 Dominick Argento, Interview, 1996/1/3157
 Frederica von Stade, Interview, 199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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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해 리비 라슨은 여인의 사랑에 관한 성악 작품을 의뢰한 소프라
노 아를린 오제에 의해 이 작품을 작곡하게 되었다.  1988년 친구였던 지
휘자 조엘 레브즌을 통해 아를린 오제와 처음 만난 리비 라슨은 그녀와 
성숙한 여인의 사랑에 한 연가곡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아를린 오제는 당시 엑토르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의 
“Les Nuit d’ete”(1841) 를 녹음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59
에 그와 동일한 오케스트라 편성의 작품을 리비 라슨에게 의뢰하였다. 
“Les Nuit d’ete”와 “Sonnets from the Portuguese”의 악기 편성을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Les Nuit d’ete와 Sonnets from the Portuguese의 악기편성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  두 작품의 악기 편성은 타악기의 사용 유무
만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다. 타악기는 이 연가곡 전체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음향으로 사용된다. 차임, 탐탐, 비브라폰, 마르카스 등을 
사용하여 그녀는 묘사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음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60
  아를린 오제는 1967년에 빈 오페라 극장에서 데뷔한 유명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작곡 요청 당시 이미  20여 년의 경력을 지닌 유명 성악가였
다. 특히 가곡과 고음악을 부르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인 그녀는 가곡 리
사이틀 연주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곡 편성 
Les Nuit d’été 2 flutes, oboe, 2 clarinets, 2 bassoons, 3 horns, harp, 
strings 
Sonnets from the 
Portuguese
flute, oboe, bassoon, 2 horns, harp, string quintet, 
percussion
 베를리오즈가 테오필 고티에의 6편의 시에 붙인 작품으로 원래는 피아노와 59
성악 버전으로 작곡되었으나 이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 되었다.
 Libby Larsen, University of Arizona’s Lecture, 1995/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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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를린 오제는 자신의 앨범을 위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엘리자베스 브
라우닝의 시를 본인이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장르인 가곡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개성이 살아있는 낭만적인 언어
로 쓴 이 소네트를 연가곡의 가사로 리비 라슨에게 추천했다.  리비 라슨
은 원래 로맨틱과는 거리가 먼 현 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의 캐릭터를 보
여주는 산문체의 텍스트들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리비 라슨에게 아를린 
오제는 이 작품이 사랑과 죽음을 모두 포함하는 성숙한 사랑에 한 것
이며 그 성숙한 사랑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랑에 한 믿
음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는 말로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이 61
성숙한 사랑, 특별히 그녀 또래의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음악으
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네트를  쓸 당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나이는 39세, 이 작품을 작곡할 당시 리비 라슨의 나이는 38세, 아를린 
오제의 나이는  49세 였다. 비록 시 는 다르지만 비슷한 연령 의 여성
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에 적합한 텍스트들을 고르기 위
해 리비 라슨과 아를린 오제는 몇 달에 걸쳐 함께 44개의 모든 소네트를 
읽고 직접 6개의 소네트를 가사로 택하였다.  
  그들은 1991년 11월 이 작품을 녹음 하였고 정식 초연을 앞두고 있었
지만 1992년 아를린 오제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한 해인 1993년 아를린 오제는 리비 라슨에게 편지를 보내 그녀의 
곡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특별한 것인지, 그들의 목표가 얼마나 
뚜렷하게 전해지고 있는지에 해 이야기 하였다. 또한 자신이 이 작품의 
초연을 할  수 없음을 매우 아쉬워 하며 꼭 연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
다.  (부록 참조)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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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가곡은 낭만주의의 가곡의 형태를 계승하고 있지만 모호하고
도 어려운 문호들의 시문학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넘어, 현실
적이고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음악으로 그 목표의 범
주를 넓혔다. 이러한 시 적 흐름에 따른 경향을 도미니크 아르젠토
와 리비 라슨의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낭만적인 멜로디를 쓰는 작곡가이지만, 그와 
동시에 현 적인 작곡기법을 통해 가사의 현실적인 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매우 일상적인 내용을 담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피
렌체에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쓴 편지를 텍스트로 삼았다. 
  여기서 “Casa Guidi”는 작품의 제목이자 집의 이름으로, 이 작품에
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가정 내에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어
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딸로서 살아가는 성숙한 중년 여인의 삶
에 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녀는 당 의 사회 정치 문제를 비
판 하던 유명 여류 작가이지만, 작곡가는 그녀의 작품이 아닌, 가정 내
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어조를 담은 가사를 그 로 음악으로 변환하
여 표현한다. 실라빅한 음형과 다양한 리듬을 통하여 화체의 어조
를 음악으로 변환한 듯한 그의 작품은 연가곡의 극적인 측면을 매우 
부각하고 있다. 또한 이 가사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는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의도에 맞는 것으로 개인의 소
소한 일상을 부각시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의 재
능을 보여준다. 여러 편지에서 해당 주제에 맞게 도미니크 아르젠토
에 의해 발췌된 가사로 구성된 이 연가곡은 5곡이 동시에 연주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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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적, 음악적인 면에서 요구된다. 로버트 브라우닝을 중심으로 한 
주제 배치와 마지막 곡에서 등장하는 첫 곡 음악적 모티브의 반복은 
결국 가장 아늑하고 행복한 것은 가정의 따뜻함이라는 견해를 청자에
게 전달하고자 한다. 
  일상에 해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 편지에서 발췌한 가사
로 작곡가가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연주자는 이 작품을 연주 할 때, 글
을 쓴 사람에 한 기본적인 조사(그녀의 유년 시절, 살아온 환경, 처
한 상황 등)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배경 위에서 모노오페라의 주인공
을 연상하게 하는 화자의 말들, 즉 가사들을 연주하는 것이 이 작품을 
연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요구하는 것이다. 특
히 끊임없이 변하는 박자와 빠르기, 실라빅한 음형, 다양한 음악 기법, 
그리고 악상 기호를 통해 말하는 듯한 억양을 또렷하게 전달하고자 
한 작곡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연주해야 한다. 
  리비 라슨은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제자이자, 현재 활동하는 여성 작
곡가로서 동일하게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편지를 텍스트로 선택하
였다. 하지만 그녀는 좀더 진취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여성의 캐릭
터가 부각될 수 있으면서도 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Sonnets from 
the Portuguese”라는 브라우닝 부부의 사랑을 담은 작품을 음악적으
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모든 환
경적 어려움을 딛고 사랑을 선택한 여인이 지닌 순수한 열정과 애정, 
또한 자신의 연인에게 고백하는 절절한 마음을, 포르투갈 소네트 시 
형식에 담아 표현하였다.  
  리비 라슨은 이러한 가사 본연의 서정성과 낭만성에 초점을 두고 화
자의 감정 상태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데 힘썼다. 곡 하나 하
나가 한 장의 편지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작품 내에서 공통적으로 흐
르는 사랑에 한 감정을 음악적 모티브를 중심으로 풀어 내고 있다. 
부유하는 조성 내에서 증, 감 화음과 같은 불협화음을 등장시켜 엘리
자베스 브라우닝의 내적 갈등과 심리적 변화를 표현한다. 제3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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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즉, 작가의 눈에서) 화자의 감정인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세기의 사랑을 한 주인공이 자신의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감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각각의 곡에서 연주자는 그 가사 내용에 맞는 감정
선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음악적으로는 말하는 듯한 어조를 반영한 멜로디, 배경 묘사를 담은 
반주부, 많은 변박과 악보 상의 자세한 지시는 리비 라슨이 스승인 도
미니크 아르젠토의 영향을 받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현 적인 작곡 기법으로 극적인 
가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오히려 리비 라슨은 낭만적인 멜로디
의 중심 안에서 말하는 억양을 반영한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리비 라
슨은 반주부에서 배경 뿐만 아니라 화자의 심리, 행동까지 묘사함으
로서 청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감정이 전달되도록 한다. 조성적 중
심을 지녔던 도미니크 아르젠토에 비해 리비 라슨은 사랑의 모티브라
는 3도 관계를 중심으로 연가곡의 뼈 를 구축하는 것도 차이점이다.   
    두 작곡가 모두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특별한 사랑에 영감을 받았
고 그녀의 편지를 가사로 삼았다. 이런 일상적인 산문 텍스트의 선택
은 공통적이지만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오붓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
정 속에서의 여성을 표현 하기 위해 자신이 가사를 발췌, 편집하였다. 
이에 반해 리비 라슨은 사랑을 택하는 진취적인 여성을 표현하기 위
해 소네트 중 6편을 골랐으며 그 텍스트의 원본 그 로를 음악에 반영
하고 있다. 이렇게 동일한 여성 작가를 각각 다른 캐릭터의 화자로 표
현함으로서 남녀간의 혹은 한 세  간의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위 두 작품을 연주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작곡가들이 현실에서 불
가능할 것 같은 사랑하고 있는 화자의 실제 언어를 음악적으로 표현
하고자 악보 내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전달하고 있음으로 연주자 본인
의 해석보다 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 연가곡들은 이전 시 에
는 예술의 소재로 여겨지지 않은 일상적인 텍스트를 소재로 삼고 있
다. 때문에 연주자는 작가 본인의 환경, 글을 쓴 동기 등에 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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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작곡가가 의도한 화자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 이는 예술가곡에서도 가사 뿐만 아니라 캐릭터에 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음악적으로 깊이있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 준다. 이렇게 두 작곡가 도미니크 아르젠토와 리비 라슨은 단순
한 가사 표현 이면에 위치한 화자에 한 배경 분석을 요구함으로서 
예술가곡이 가지는 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면은 연주 
자에게 더욱 많은 분석과 연구를 요구함과 동시에 예술가곡의 다양성 
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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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1. 리비 라슨의 악보에 실린 서문 
  다음의 내용은 Libby Larsen의 연가곡 “Sonnets from the Portuguese” 악보집
에 실린 서문을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내가 아를린 오제(Arlene Auger)를 처음 만난 것은 1988년의 일이다. 우리의 
공통의 친구였던 조엘 레브즌(Joel Revzen)이 소개해 주었다. 그 때는 미네소타
에서 사람들이 곰보버섯을 따러 다니는 4월이었고, 첫 만남의 부분의 시간 동
안 우리의 화제는 버섯 채집과 자연, 인간의 영혼, 음악, 그리고 타고난 삶 너머
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었다. 아를린 오제는 자기가 예
술가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기 했고, 또 사랑과 삶에 해서 이야기 하면
서, 내가 성숙한 사랑의 발견에 한 연가곡을 작곡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와 
함께 “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 Lieben und Leben)”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의 
사랑의 약속에 한 감정과는 비되는 연가곡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아를린 
오제는 엘리자베스 배렛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의 “Sonnets 
from the Portuguese”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그녀는 양식화된 낭만적인 언어 
속에, 여전히 오늘날의 여성들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힘겹게 맞
서 싸우고 있는 한 창조적인 여성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사랑하는 사
람과 세상을 위해,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의 어느 부분을 희생해야 하는가? 그 희
생에는 응답이 있을까? 여성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은 살아 남을 수 있는가? 엘
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이따금 담하게 높이 솟아올라 세상에게 그녀 자신을 있
는 그 로 받아들이라 요구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자신감을 잃곤 한다. 우리 
모두 그래야 하듯, 그녀가 결국 깨닫는 것은, 살아가며 필요한 도약에 한 지속
적인 믿음을 사랑과 죽음이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이후 몇 달간, 아를린과 나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소네트를 읽으며, 작가의 
성숙한 사랑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를린 오제의 예술적 감수성을 움
직이는 곡들을 선별했다. 우리는 편지도 쓰고 때로는 만나기도 했다. 우리 집 거
실에서 바닥에 시를 온통 펼쳐놓고 함께 배를 깔고 엎드린 채로 두시간 내내 
‘My Letters’에 있는 문장 하나를 붙들고 낑낑 며 무슨 뜻인지 이해해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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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쓰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를린 오제의 멋진 친구 셀리아 노보(Celia 
Novo)와 나의 딸 윈(Wynne)이 우리에게 음식도 가져다 주며 논의에 자신들의 
생각을 보태 주었다. 내게는 그 날 오후가 바로 작곡가로서 살아 일하는 이유의 
정수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아를린 오제와의 논의는 각 여섯 노래의 화성적 언어를 이루는 해결되
거나 해결되지 않은 화음으로서 음악적 은유로 옮겨져 있다. 도입부는 계류와 
예상치 않은 해결을 담고 있는 음악적 주제를 제시한다. 해결된 화음과 해결되
지 않은 화음을 나란히 제시해 놓는 방식은 5도(해결된)와 3도(덜 해결된)가 번
갈아 나타나는 반복된 화음 패턴에도 나타난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음악적 개
념은 곡 전체에 투과되어, 구조를 정의하고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소네트에서
의 문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노래 ‘My Letters!’에서는, 5도와 3도를 4도와 6도로 전위하여 질문을 
보다 단호하게 소리내고 있다. 화성적으로, 이러한 전위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의 "죽은 종이"를 떠오르게 하는 "창백한" 소리를 만들어 낸다. 이 곡은 5도와 3
도가 결론에 다다르며 "보통의" 관계로 돌아오게 하여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
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작부의 질문은 이
제 A단조(증)로 돌아온다. 브라우닝이 "내가 답해 줄께" 얘기하는 듯 한 단순
한 호출 주제가 울리며 마무리된다.  
  네 번째 곡에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것을 떠난다면 당신은 나를 위해 모든것을 바꿀것인가?" 이곡
의 근음은 편안하지 않고 계류음은 까다롭다. 하지만 담하게 완전히 자아를 
수용하며, 사랑과 세상으로 부터 똑같은 것을 기 해야 하면서, 엘리자베스 브
라우닝은 의심의 순간에 이른다.  
  C장조의 전통적인 해결된 종지를 선택함으로서, 화성을 해결하지 않는 방식에
서 언뜻 벗어나 보이며, 모순적인 표현이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익숙
하게 들릴지 모를 화성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화성을 제거함으로서 일시적으로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미지
의 해결되지 않은 무엇을 마주할 의지가 약해진 듯 해 보인다. 
  마지막 곡은 처음의 음악적 주제로 돌아와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추구하
는 바에 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우리는 해결되
지 않은 화성들만으로 이루어진 열린 공간에서 떠다니기만 하며 이를 찾아낼 수 
 78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분명히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자신의 도약과 종국의 
신념을 향한 외침과 일관되어 있다.  
  신념에 기 고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독자/
청자에게는 시 에 뒤떨어진 메세지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브
라우닝의 소네트와 음악 모두에 담겨 있는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
는 의지와 용기는 여성들이 우리의 세상에 끌어오는 근원적인 능력을 상징한다. 
물론 죽음은 이 모든 질문에 한 완전한 종결을 짓겠지만, 사랑은 기쁭과 고통
이라는 영원한 과정을 수반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의지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말이다.  
  아를린 오제는 조엘 레브즌이 지휘하는 아스펜(Aspen) 음악 축제 오케스트라
와 함께 아스펜 음악 축제에서 시연을 하고자 했고, 1989년에 계획 로 연주를 
했다. 시연 후에 우리는 곡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시연하였다. 노래 하나를 빼고 
다른 하나는 수정하고, 새로운 노래를 하나를 집어넣었다. 1991년 11월에 오드
웨이 음악 극장에서, 공식적인 초연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녹음을 함께 진행하
며,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와 세인트 폴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를 다시 시
연하였다. 이후 곧 아를린 오제는 건강이 안좋아졌다.  
  우리의 마지막 서신 교환에서, 아를린 오제는 이렇게 적었다:  
"결국 충분히 평화롭고 조용한 휴식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우리 
작품의 녹음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 오 리비, 우리의 작품을 다시 들을 때 
마다, 나는 우리 작품과 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원하던 바를 이야기하는 매우 특별한 곡을 
썼습니다. 나의 유일한 유감이라면, 내가 초연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이 곡은 반
드시 초연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저 신 이 곡을 초연하는 기쁨과 영광을 맛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1993년 3월) 
우리의 작품을 통해 나는 최고로 기품 있고 지적이며 영적이고, 매우 재능있는 
한 인간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아를린 오제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
스러운 것은 바로 나였다.  
리비 라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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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미니크 아르젠토의 연가곡 “Casa Guidi”  
제 1번  ‘Casa Guidi’의 가사 및 음악 
We more and more like our new apartment. 
When I am tired of the sofa we go out on  
our terrace, 
Where there is just room for two to walk -- 
Walk back and forward till the moon rises! 
And the moon rises beautif'ly, and drops 
Down the grey walls of San Felice. 
We are getting on slowly in the furnishing 
department. 
Robert wants a ducal bed for my room --  
all gilding and carving. 
I persuaded him to get a piano instead. 
We have had an illumination throughout  
the city -- 
And you in England can't guess how beautiful  
A Florentine illumination is! 
The Pitti Palace opposite us was drawn out  
in fire! 
You would have thought that all the stars  
Out of Heaven had fallen into the piazza. 
Sometimes he says to me: "Now, Ba,  
wouldn't it have been wrong  
If we two had not married?" 
I do love this house -- there's the truth -- 
"Like a room in a novel," this room has  
been called. 
시간이 갈수록 새 아파트가 더 마음에 들어. 
소파가 지겨워질 때면 테라스로 나가곤 하는데, 
딱 두 명이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야. 
달이 뜰 때까지 테라스에서 걷다 보면, 
달이 아름답게 떴다가, 
산 펠리스의 회색 담장 너머로 저물지.  
가구를 들이는 일은 빠르진 않지만 잘 되고 있어. 
로버트는 금박에 조각 장식이 되어 있는  
화려한 침 를 내 방에 두고 싶어 하는데,  
신 피아노를 사자고 설득했단다. 
여기는 도시 전체에 조명이 있어. 
피렌체의 조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국에 있는 너는 상상할 수 없을 거야. 
우리 집 맞은편 피티 궁전은 불구덩이 속에서  
꺼내왔나 봐. 
네가 본다면 아마 하늘에 있는 별이 모두 
여기 광장에 떨어져 내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따금 그는 내게 이렇게 얘기해: 
“여보,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 집을 진정 사랑한단다. 
“소설 속에 있을 법한 방”,  
이 방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  63
<표 1> 1번 곡  ‘Casa Guidi’의 구성
부분 도입 1 2 3 4 5
마디  1-8 9-15 16-24 25-33 34-40 41-46









   짧은 단선율의 전주로 시작하는 첫 번째 곡은 조표가 없지만 많은 임시표
의 사용으로 모호한 조성감을 청자가 느끼도록 한다. 반주부 오른 손의 마디 
1~2에서 등장한 모티브의 리듬을 왼 손이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서 리듬적으
로 통일된 느낌을 전달한다. 이 전주의 선율은 이 곡에서 지속적으로 변형하
여 반복되며 곡 전체를 구성하는 중심 모티브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마디 3~4
의 오른 손 선율은 지속적으로 반음 상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악보 1> 1번 곡 Casa Guidi의 마디 1~6 
   성악부는 언어의 강세를 따른 선율 윤곽을 그리고 그에 따라 크레셴도, 디
크레셴도함으로서 음악적으로 자연스러운 어조를 표현한다. 이는 ‘more and 
more’에서의 음형, ‘apartment’에서 강세가 있는 2음절 강조하는 음형 등에
서 잘 나타난다. 일상적인 뜻을 담은 구어체적인 단어들을 강조하며 마치 무
 위에서 사를 읊는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강조된 C#음이 등장하는 마
디 6부터는 A Major의 음소재들이 중심이 되며 빠르기와 박자, 그리고 조성
감까지 변화하여 분위기를 전환한다. (악보 1참조)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글 속에서 관점과 장소가 바뀌는 것에 맞추어 도미
니크 아르젠토는 반음계적인 진행을 통해 조성과 구조를 변화시키며 이를 음
악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음악적 전환은 편지라는 글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
루고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오페라에서 하나의 씬(scene)의 전환을 작게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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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듯한 장면의 전환을 선사한다. 그녀의 시선이 바뀌자 작곡가는 화성을 
변화하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달한다. 2부분이 시작되는 마디 16~17의 음형
을 보면 전주부의 마디 1~2의 음형을 뒤집어 연주함으로써 얼핏 보기에는 
완전히 다르지만 내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성악부는 
도미니크 아르젠토 특유의 리듬을 이용한 말하는 듯한 선율로 셋잇단음표와 
실라빅한 16분음표들로 구성하여 그 어조를 전달하고 있다. (악보 1, 2참조)  
<악보 2> 1번 곡 Casa Guidi의 마디 16~18 
<악보 3> 1번 곡 Casa Guidi의 마디 25~27 
   이런 2부분에 조되도록 3부분에서는 마디 26~28까지 길게 허밍하는 부
분이 등장한다. 이 지점은 텍스트에서 주제가 바뀌는 부분이기도 하며 가사
의 내용이 일상적인 부분에서 감성적인 부분으로 변화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의 변화 때문에 작곡가는 음악적으로도 구분을 두어 행과 행, 연
과 연 사이의 의미까지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허밍으로 일상
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행복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효과도 보
인다. (악보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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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1번 곡 Casa Guidi의 마디 38~41 
   4부분은 마디 34부터이며 오른 손 반주부는 3부분과 이어지는 비슷한 음
형을 연주하지만 왼 손은 표현적으로 노래하는 전주의 멜로디 라인을 연주함
으로서 곡 전체에 유기성을 부여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마디 37~38의 
반주부에서 등장하는 긴 멜리스마의 스케일은 ‘네가 본다면 아마 하늘에 있
는 별이 모두 여기 광장에 떨어져 내렸다고 생각했을 거야.’라고 가사가 표현
하는 그 반짝임이 들리는 듣한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이 부분은 리듬 상으로 
5:4의 헤미올라와 셋잇단음표가 동시에 쓰여 3:5의 비율의 몽환적인 느낌의 
리드믹 클러스터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긴장감을 통해 작곡가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성악부의 멜로디에서는 성악곡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사 그리기 기법도 이 
부분에서 사용되어 가사의 의미를 음악적으로 부각 시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마디 37에서 가사가 ‘Heaven’을 노래할 때 C#-F#으로 4도 상행하
였다가 마디 38에서 ‘fallen’을 노래할 때 A#(F#)-C#으로 6도 하행하며 의
미에 따라 그 음형이 칭된다. 그녀가 화제를 바꾸는 부분인 마디 39에서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마디 38의 음형을 뒤집어 mp로 연주하도록 하였으며 
반주부는 성악부의 선율을 위적으로 받아 진행한다. (악보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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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번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가사 및 음악 
From beef-steak pies up to fricassees  
Alessandro is a master. 
And from bread and butter puddings  
to boiled apple-dumplings, 
An artist. Only -- he doesn't like Wilson to interfere. 
She declares that he repeats so many times a day: 
"I've been to Paris -- I've been to London -- 
I have been to Germany -- I must Know." 
Also he offends her by being of opinion that: 
"London is by far the most immoral place  
in the world." 
(He was there for a month once.) 
And when she talks of the domestic happiness  
enjoyed in England. 
He shakes his head disputatiously, and bids her 
"Not to take her ideas of English domestic life  
from the Signor and Signora --  
who were quite exceptions -- 
He never saw anything like their way of 
Living together certainly, though 
"He had been to Paris, and been in London,  
and been in Germany —  
No, the Signor was an angel,  
and there was the truth of it -- 
Yes the Signora was rather an angel too --  
she never spent 
Two thousand scudi on her dress,  
as he had seen women do -- 
So the Signor might well be fond of the Signora -- 
But still for a Signor to be always sitting with his 
Wife in that way, was most extraordinary and 
"He had been to Paris, and been to London"  
and so on 'da capo'- 
So poor Wilson's head goes round she declares,  
and she leaves the field of battle from  
absolute exhaustion. 
쇠고기 스테이크 파이에서 프리카세 까지,  64
알레산드로의 요리는 최고야. 
또, 빵과 버터 푸딩에서 삶은 사과 경단까지,  
거의 예술이거든. 
단지, 알레산드로는 윌슨이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윌슨은 그가 너무 반복이 많다고 하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내가 파리에 있었을 때는 말이야… 런던에 갔을 때는… 
내가 독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 잘 알지…”  
이렇게 말이야. 
알레산드로는 “런던이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한 곳” 
이라고 주장해서 
윌슨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해. 
(알레산드로는 예전에 한 번 한달 간 영국에 있었 .) 
한 번은 윌슨이 영국 가정에서 있었던  
즐거웠던 일들에 해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알레산드로가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그렇게 예외적인 그 주인 내외분들의 경우를 통해 
영국의 가정생활을 논하려 하면 안되지.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들처럼 함께 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는 파리에도 가봤고,  
런던에도 가봤고 독일에도 가봤고, 
아니, 그 주인 분은 천사였어. 그것은 사실이지. 
그래, 그 안주인도 물론 꽤나 천사였고. 안주인은 
절  자신의 드레스에 2000 스쿠도 를  65
넘게 쓰지 않았거든,  
그가 아는 다른 여자들처럼 말이야.  
그래서 주인 분이 안주인을 좋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바깥양반이 자기 아내 곁에  
항상 그렇게 앉아있는 것은  
여전이 매우 예외적인 일이긴 하지. 
“그는 파리에도 가봤고, 런던에도 가봤고  
독일에도 가봤고.” 등등  
‘처음부터 다시 반복’ 그래서, 불쌍한 윌슨은  
머리가 어지럽다고  
선언하고는, 완전히 지쳐서 전쟁터를 떠나는 거야.  66
 흰 살코기를 크림 소스에 익혀 포도주로 맛을 낸 프랑스식 스튜의 일종64
 19세기 까지 이탈리아에서 사용된 은화 (단위)65
 저자의 번역이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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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구성 
<악보 5>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마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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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도입 6 7 8 9
마디 1-7 8-16 17-24 25-33 34-41





빠르기 80 -120 80-92 80 112
부분 10 11 12 13 14
마디 42-50 51-57 58-66 67-74 75-82
박자 6/4 4/4-6/4 -3/4-6/4 -4/4 6/4-7/4-  
2/4
빠르기 112 80-50 50 92 80
   전주부의 빠르고 흥겨운 분위기의 단선율로 시작하는 이 곡은 도입에서 상
행하는 스케일의 스타카토로 이루어진 성악부가 경쾌한 멜로디를 노래한다. 
마디 4~7에 이르는 부분의 2번씩 반복하는 오른 손 반주부 음형을 6부분이 
시작되는 8마디 부터는 셋잇단음표를 이용하여 같은 음형을 연주한다.  
(악보 5참조) 
  특히 마디 8~9에서 이렇게 변형된 리듬의 피아노 오른 손 선율과 성악 선
율 사이의 헤미올라는 긴장감을 조성하며 가사에서 등장하는 갈등의 심화를 
묘사함과 함께 앞으로의 진행을 기 하게 만든다. 마디 18에서는 다시금 반
주부에서 전주의 멜로디 음형을 반복하며 변형 유절 형식임을 청자가 인식하
게 한다. 7부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성악부와 반주부의 음형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동일한 음형은 동시에, 혹은 성악 성부에서 연이어 등장함으로서 
한 음에 한 음절이 배치된 멜로디와 억양을 살린 가사가 더욱 청자에게 부각
되어 들리도록 한다. 마디 20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부분에서는 성악부와 반
주부가 모두 하나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데, 이는 직전의 피아노 파트인 마디 
18~19의 멜로디를 전위(Inversion)시킨 것으로 위법적인 요소를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6참조) 
 
 <악보 6>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마디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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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주부와 성악부가 모두 하나의 멜로디를 연주하다가 으스 는 알
레산드로의 말투를 흉내내는 부분에서 증 2도와 단 2도를 오가며 해학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과정되게 거드름을 피우는 듯 한 말투이기도 하고 이탈
리아 사람인 알레산드로가 영어를 하며 이탈리아어의 억양을 따르는 인상을 
전달한다. 작곡가는 이 음형을 마디 24의 반주부 베이스라인에서 이어받아 
반복하며 희화화 한다.  
<악보 7>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마디 23~28   
   첫 번째 곡처럼 기교적으로 반음계를 통해 움직이지만, 이 곡은 자주 씨퀀
스를 통해 새로운 조적 중심에 도달하도록 한다. 마디 23에서 F#음으로 등장
한 성악의 모티브는 마디 29에서 장 3도 위인 A#음 즉, B flat음으로 그 중심
을 옮겨 다시 등장하고 이어 마디 30에서 반주부가 D음으로 시작한다. 이 씨
퀀스의 F#(=G flat)-B flat-D음으로 이루어진 증 3도 관계는 이후 G-B -E 
flat(=D#)음과 함께 같은 신경전을 거듭 반복하며 불편해 하는 윌슨의 모습
을 묘사한다. 상승하는 증 3화음 음정의 반복은 긴장감을 더욱 고조 시키다
가 다시 도입부의 E음 중심으로 회귀하면서 곡이 심각하지 않은 유머러스함
을 부각시키고, 짜임새를 더욱 조 하게 한다. (악보 7참조) 
<악보 8>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마디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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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부분인 마디 28부터는 심기가 불편해진 윌슨의 마음을 표현하듯 음악적 
분위기를 전환하여 크레센도와 스타카토, 엑센트 등으로 갈등의 고조를 표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디 30에서 반주부가 마디 23의 음형을 6도 위
에서 반복하며 점점 커져서 마디 31의 ff까지 이른다. 이 마디에서는 특히 스
타카토와 아첼레란도가 함께 등장하여 시비를 거는 듯한 요리사의 신경 거슬
리는 행동을 엑센트를 주어 묘사함을 알 수 있다. (악보 8참조) 
  마디 34부터 등장하는 9부분은 이전 마디의 D음을 옥타브 아래에서 받아 
시작한다. 이 부분에서 오른 손 반주는 성악의 멜로디를 따라 변화하며 왼 손
은 독자적인 상-상-하행의 음형을 반복한다. 으스 며 자신의 경험담을 말
하는 알레산드로의 말투를 흉내내는 부분은 마디 34~73에 이르며 엑센트, 
스타카토, 셋잇단음표, 테누토, 4:3의 헤미올라, 옥타브 이상의 음 간격, pp
에서부터 ff까지 변화하는 다이나믹, 박자와 템포의 변화 등을 이용하여 말의 
억양과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려 한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악보 8, 9참조)  
<악보 9>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마디 35~37 
  마디 48부터는 크레센도하며 mf-ff에 이르는 다이나믹을 통해 사실적인 
묘사와 갈등의 고조를 표현한다. 거들먹거리며 말하는 알레산드로와 그를 보
며 열받아 하는 윌슨의 긴장감을 묘사하기 위해 이 부분의 왼손 반주 패턴은 
스타카토와 셋잇단음표의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특히 마디 50에서 ff로 진행
하며 반음계와 상행하는 스케일에 엑센트를 부여한 진행은 극적인 요소를 리




<악보 10>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마디 48~51 
 
 마디 58에서 시작하는 12부분에서는 이 전에 등장했던 4:3의 헤미올라를 
두 번 연속 등장시키고, 성악 성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테누토와 엑센트, 그리
고 포르타멘토, 마르카토를 사용함과 함께 큰 폭의 음정 도약을 보여준다. 이
를 통해 자아도취된 알레산드로의 과장된 말투를 표현함과 동시에 지속 저음
인 베이스의 G음을 통해 윌슨이 지쳐 포기해 가는 그 상황의 분위기를 표현
해 낸다. (악보 11참조) 
<악보 11>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마디 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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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마디 73~74 
   13부분이 시작되는 마디 67부터는 화음의 지속으로 이어지는 반주부가 특
징적이다. 아다지오로 느려지고 부드럽에 이어지는 멜로디를 통해 거드름피
우는 듯한 그의 말투가 더욱 잘 표현된다. 마디 71는 음형은 바뀌었지만 시
의 후렴구로 쓰인 부분으로서 반주부의 마디 14~16에서 등장했던 베이스 상
승이 다시 등장하며 변형 유절 가곡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성악부에도 
마디 73, 74에서 마디 24의 음형을 등장시킴으로서 그의 으스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도록 한다. (악보 8, 12참조) 
<악보 13> 2번 곡 The Italian Cook and the English Maid의 마디 80~82 
   곡을 마무리 짓는 14부분에서는 다시 마디 4에서 등장했던 반주부의 음형
으로 회귀하여 곡 전체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부여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 전
의 음형이 긴장감을 조성하였던 것과 다르게 제 3자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는 듯한 마디 81의 동음 반복을 통해 분위기를 이완시킨다. 마지막 마
디에서는 이와 조되도록 스타카토를 동반한 상행 음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종지는 매우 가벼운 느낌으로 곡의 유머러스함을 한껏 살려 준다.  
(악보 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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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번 Robert Browning의 가사 및 음악 
And now I begin to wonder naturally  
whether I may not be 
Some sort of a real angel after all. 
It is not so bad a thing, be sure, for a woman 
To be loved by a man of imagination.  
He loves her through a lustrous atmosphere 
Which not only keeps back the faults  
but produces 
Continual novelty through its own changes. 
If ever a being of a higher order lived among us 
Without a glory round his head… 
he is such a being. 
I feel to have the power of making  
him happy... 
I feel to have it in my hands. 
It is strange that anyone so brilliant  
should love me. 
But true and strange it is… 
it is impossible for me to 
doubt it anymore. 
Here am I, in the seventh year of marriage, 
Happier than on the seventh day! 
The love not only stays, but grows. 
He rises on me hour by hour and I am 
Bound to him indeed with all  
the cords of my heart. 
And Papa thinks I have sold my soul -- 
For genius...mere genius! 
그리고 이제, 자연스레 혹시 내가 
결국 어떤 종류의 진짜 천사가 아닐지 싶다. 
한 여자로서 상상력이 풍부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것이 
분명히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 
이 남자는 그녀를 빛나는 공기를 통해  
바라보며 사랑하는데, 
이 속에서는 결점은 감춰져 보일 뿐만 아니라 
공기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무언가 새로운 면이 생겨난다. 
만약 우리들 속에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생명체가 
머리 주변에 후광을 두르지 않은 채로  
살았던 적이 있다면, 
그가 바로 그 생명체일 것이다. 
나는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그 힘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는 이상하지만 사실이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지금, 결혼 7년 차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보다 더 행복하다! 
우리의 사랑은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자라나고 있기도 하다. 
그는 내 속에서 매 시간 계속 커져가고 있고,  
나는실제로 내 심장에서 연결된 모든 선으로  
그에게 꽁꽁 묶여 있다.  
그리고 아빠는 내가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한다 
재능을 위해… 단지 재능을 얻기 위해!  67
 저자의 번역이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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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번 곡 Robert Browning의 구성 
   이 곡은 브라우닝 부부의 사랑에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을 도미니
크 아르젠토가 발췌하여 가사로 삼은 것으로 브라우닝 부부가 용기있게 사랑
을 선택하고 떠난 이후, 새로운 삶에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느끼는 행복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악보 14> 3번 곡 Robert Browning의 마디 1~6 
   음악적으로 이 곡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12음렬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마디 8로 구성된 이 곡의 도입부에서 아르젠토는 매우 
느리게 12음 기법을 사용한 캐논 형식을 등장시키지만 결코 조성감을 잃지 
않는다. 반주부의 오른 손이 ppp에서 단선율의 멜로디를 먼저 제시하고 왼
손이 이를 2마디 뒤에서 모방한다. 그 음렬은 이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
되며 가사가 등장하는 동안은 딱 한 번 마디 21~23에서 반음 높여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이 두 부분의 가사는 처음에는 로버트 브라우닝이 엘리자베스 브
부분 도입 15 16 17
마디 1-8 9-19 20-29 30-39
박자 4/8 -5/8-4/8 -2/8-6/8 4/8-2/8
빠르기 66 52-48 -44-52 -48-44
부분 18 19 20 21
마디 40-50 51-58 59-68 69-77
박자 4/8 4/8 -3/8-4/8-3/8 4/8
빠르기 63 63 5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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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닝을 사랑하는 것이 그 ‘빛나는 공기’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공기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무언가 새로운 면이 생겨난다.’
이다. 이는 처음의 음렬을 바꾸는 부분으로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선택한 지
점으로, 음렬의 변화가 새로운 느낌을 자아내며 가사의 내용을 잘 반영 한다. 
(악보 14, 15참조) 
  점점 상승하는 전주부 이후 반주부가 D-flat Major의 조성으로 진행한다. 
그 위에서 성악부는 18마디까지 계속 실라빅하게 진행하다가 19마디에서 갑
자기 멜리스마틱한 부분이 등장함으로서 ‘lustrous’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갑
작스런 음형의 변화에 의해 작곡가가 중심적이라고 생각한 단어를 부각 하는 
부분은 곡 중에서 총 5번 등장하는데, 마디 27의 ‘glory’, 마디 49와 마디 51
의 ‘grows’, 마디 55의 ‘rises’, 마디 59의 ‘bound’이다. 
  이런 부분들은 작곡가가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 한 부분에 위치함으로서 청
자가 느끼는 음악의 변화로 하여금 그 가사에 집중하도록 하여 단어를 부각
되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악보 15, 16참조) 
<악보 15> 3번 곡 Robert Browning의 마디 19~20 
 
<악보 16> 3번 곡 Robert Browning의 마디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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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마디 11부터 마디 22까지 반주부의 오른 손은 단 3도와 장 3도의 음
형을 번갈아 연주함으로서 하나의 통일된 피아노 모티브를 진행한다. 이는 
어조에 따라 움직이는 성악부를 부각시켜 청자가 성악 선율의 말하는 듯한 
멜로디에 조금 더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악보 16참조) 
 
<악보 17> 3번 곡 Robert Browning의 마디 38~39  
  마디 32부터 왼손의 베이스는 마디 11에서 등장했던 패턴이 재등장한다. 
또한 성악부는 마디 32~34와 마디 35~36에서 동일한 모티브로 진행하고 
마디 36부터 오른손 반주부는 3도 간격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연주한다. 도미
니크 아르젠토는 이 곡에서 실라빅한 가사 처리와 이웃한 음들로의 움직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말투와 심경을 더욱 정
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화자가 말하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그는 이 작품에서 여러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3번 곡에서는 이러한 진행
을 통해 부각하도록 하였다. (악보 17 참조) 
   이 곡의 클라이막스는 20부분이 시작하는 마디 59부터 마디 62까지로, f에
서 부터 시작한 멜로디는 테누토와 크레센도를 통해 ff까지 몰아간다. 마디 
62 ~ 64는 옥타브를 넘나드는 화려한 반주와 ff의 D음을 지속한 후, 마디 65
에서 갑작스레 pp의 한 화음만 남으며 여운을 준다. 연주자가 포르티시모로 
‘내 심장에서 연결된 모든 선’이라는 가사를 연주하는 이 부분에서 청자는 자
신의 결정에 만족한 엘리자베스브라우닝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어 마디 66~68부터는 하행하는 코드 반주와 독백으로 말하는 듯한 성악
부로 회귀한다. 마디 9에서 시작하며 등장했던 멜로디와 흡사한 음형으로 진
행하며 그녀의 깊은 감정이 섞인 독백을 표현한다.(악보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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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8> 3번 곡 Robert Browning의 마디 62~67 
  후주인 21부분에서는 전주의 패턴을 베이스 라인만 변형해서 다시 재현함
으로서 곡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하여 작품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이 곡은 여러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성악 성부는 3 
가지의 기본적인 배열을 지닌다. 이야기하는 듯한 반복되는 음정, 셋잇단음
의 하강, 그리고 장식적인 멜라스마가 그것이다. 말하는 듯한 반복하는 음정
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로버트 브라우닝과 결혼하기로 하고 그녀의 가족
을 떠나가기로 결정한 것에서 나타나는 사색하는 듯한 분위기를 곡의 시작과 
끝에서 표현한다. 또한 멜리스마 선율은 중심적인 한 단어를 장식하고 엘리
자베스 브라우닝의 생각과 감정의 분출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도미니크 아르젠토가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녀의 마음에서 더욱 힘차게 
떠오르는 단어를 파악하고 이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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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번 The Death of Mr. Barrett의 가사 및 음악  
  
It is true that first words must be said.. 
But of the past I cannot speak. I believe 
Hope had died in me long ago.  Of 
reconciliation in this world... 
Occupation is the only thing to keep one 
On one's feet a little, that I know well. 
Only it is hard sometimes to force oneself 
Into occupation...there's -- the hardness. 
I take up books -- but my heart goes 
walking up and down 
Constantly through that house on 
Wimpole Street. 
Till it is tired, tired, tired. The truth is, 
I am made of paper, and it tears me. 
우선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과거에 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 세상과 화해할 수 있다는 희망은 
내 속에서 이미 오래 전에 죽었다고 믿는다 
직업은 사람을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게 
조금이라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무엇이다. 
나는 이를 잘 안다. 
단지, 이따금 직업에  
나 자신을 몰아 넣는 것이 
너무 힘들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책을 집어 들지만, 내 마음은 끊임 없이 
윔폴(Wimpole)가의 그 집을  
걸어 오르내린다. 
지치고, 지치고, 또 지칠 때까지. 사실은, 
나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나를 갈갈이 찢어놓는다.  
 <표 4> 4번 곡 The Death of Mr. Barrett의 구성 
부분 도입 22 23 24 25
마디 1-6 7-15 16-23 24-30 31-38






빠르기 52 52 52 5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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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9> 4번 곡 The Death of Mr. Barrett의 마디 4~7 
   이 연가곡 중에서 가장 짧은 곡인 이 곡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음의 F- 
E-D-E음의 패턴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디 4~5에서 등장한 꾸밈음
을 가진 Tonic-Dominant Parallel-Tonic의 패턴은 이 곡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주부의 요소 중 하나인데 등장할 때 마다 계속 pp-mp-pp의 다
이나믹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른 손에서는 성악부의 마지막 음인 A
음을 ppp로 지속하며 묘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반주부가 멜로디적인 
요소를 제시하기 보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악보 19참조) 
<악보 20> 4번 곡 The Death of Mr. Barrett의 마디 16~18 
  
   성악부의 도입은 E-F-E음의 음형으로 옥타브 상승하며 시작한다. 이 음
형은 곡에서 3번 등장하는 데, 옥타브 위인 3번 째 음은 각각 마디 3의 
‘True’, 마디 12의 ‘Hope’, 마디 27의 ‘Heart’ 라는 중심 단어를 부각시킨다. 
23부분이 시작되는 마디 16는 성악부의 음형이 변형되어 등장하며 mf로 좀
더 말하는 듯한 분위기로 진행한다. 마디 17부터 등장하는 테누토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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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에 한 음절을 배치한 모티브는 화자의 담담한 어조를 표현하며 E음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다. 
   마디 18의 성악부에서 B음을 지속한 후 반주부에서 ppp로 이어 받으며 그 
여운을 표현한다. 이러한 반주부의 음형은 마디 22에서 또 나타나는데, 이 곡 
전체에서 8번이나 반복된다. 이러한 반주부의 진행은 화자의 아버지에 한 
감정, 그의 죽음에 한 감상, 복잡하면서도 뭉클한 마음을 표현하는 요소로 
보여진다. (악보 20참조) 
 <악보 21> 4번 곡 The Death of Mr. Barrett의 마디 31~34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는 마디 31에서 화자는 ‘tired’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며 읊조리는 듣한 어조를 표현한다. 또한 이후 점점 작아지는 마지막 
4마디에서 다시 한 번 반주의 음형을 등장시키며 여운을 표현 한다.  
(악보 21참조) 
   도미니크 아르젠토는 2001년 인터뷰에서 이 곡이 “Casa Guidi” 중에서 가
장 부르기 어려운 곡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작곡가는 화자가 느끼는 아버지
에 한 원망과 슬픔, 그리고 그 관계에 한 후회와 그녀 자신의 숨겨진 죄
책감 사이에 일어나는 모순된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단순한 
구성인 곡에서 조성의 불안정함을 유지하며 고 음역 의 반주부와 가사에 내
포한 후회의 감정을 강조하는 셈여림을 지닌 성악부를 통해 그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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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번 Domesticity의 가사 및 음악 
We have fires now, though the weather is 
lovely for November 
And I take long walks every day. 
We have fires now, and as soon as the lamp 
comes 
Robert sits in his chair , and I curl myself up 68
on the sofa. 
Or perhaps on a cushion on the hearth, 
And we say to one another 
"Oh how delightful this is! 
I do hope no one will come tonight." 
So we read and talk and Robert can't keep 
from 
Letting out the end of David Copperfield. 
And I  him and won't hear a word more. 
Then the door opens, and enter 
Baby holding by Wilson's finger. 
"I can't think what he wants," 
Says Wilson, "but he would come." 
Upon which he walks straight up to me and 
puts up one foot. 
Pointing to it with his hand, pulling at my 
gown -- 
Perhaps you don't know what this means, but I 
do. 
He wants to go to bed... 
So I get up and go away with him and Wilson 
And Robert calls after us: "Come back soon, 
Ba." 
And I go back soon… 
11월의 날씨는 사랑스럽지만,  
요새는 불을 피워 놓아. 
그리고 매일 오랫동안 산책을 해. 
난방을 해 놓고, 램프가 켜지면 
로버트는 안락의자에 앉고  
나는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어. 
아니면 아마 난로 근처 쿠션 위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딱 기분 좋은걸! 
오늘 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어.” 
함께 읽고 또 얘기 하고,  
로버트는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끝부분을  
얘기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고 하여 
나는 로버트를 크게 꾸짖고,  
더는 듣지 않으려고 해. 
그 때 문이 열리고, 
아기가 윌슨의 손가락을 잡고 들어오지. 
윌슨이 이렇게 얘기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로 오겠 요.” 
그러면 아이는 곧장 내게로 걸어와서  
발 하나를 들고 
손으로 자기 발을 가리키며 내 가운을 잡아당겨. 
아마 너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지. 
아이가 자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일어나 아이를 데리고  
윌슨과 함께 자리를 떠. 
로버트는 뒤에서 이렇게 외치고:  
“빨리 돌아와, 여보.” 
나는 곧 돌아가지...  69
 아르젠토는 가사에서 arm chair로 변형하였다.68
 저자의 번역이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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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번 곡 Domesticity의 구성  
   ‘We have fire now’라는 가사의 도입부는 F#-G-A음으로 서서으히 상행
하며 모닥불이 타들어 가고 그 따뜻함을 느끼는 풍경을 음악적으로 묘사한
다. 이 음형은 가사가 반복되는 마디 13~14에서 반복된다. (악보 22참조) 
<악보 22> 5번 곡 Domesticity의 마디 13~14 
    마디 28부터 시작하는 29부분은 성악부의 단순한 C-B flat-E flat-D flat
음의 음형을 두 번 반복하는 것과 마디 30부터 등장하는 반주부 베이스의 C
음이 3마디 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베이스 음은 로맨틱한 로버
트 브라우닝의 사 ‘정말 딱 기분 좋은걸! 오늘 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
부분 도입 26 27 28 29 30
마디 1-7 8-13 14-21 22-27 28-32 33-39
박자 9/8 6/8 - 9/8 - 
6/8
9/8 - 6/8 - 
9/8 - 6/8 
9/8 -6/8 9/8
빠르기 80
부분 31 32 33 34 35 36 37
마디 40-45 46-50 51-56 57- 62 63-75 76-83 84-90




9/8 3/4 - 5/4 
- 4/4
빠르기 80 69 80 60 60 6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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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겠어.’를 전달하는 내용이 중심적인 30부분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마지
막 단어가 길게 지속 되는 마디 38에서  B flat음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는 가
정의 따뜻함과 안정적임을 지속적인 베이스 음으로 묘사함으로서 음악적으
로도 안정된 느낌을 준다. (악보 23참조) 
<악보 23> 5번 곡 Domesticity의 마디 30~31 
<악보 24> 5번 곡 Domesticity의 마디 48~49 
    마디 48에서는 4:3의 리듬을 등장시키며 이전보다 템포가 빨라진 듯한 느
낌을 준다. 마디 49~50에서 성악부는 f로 C-D음, D-F음, F-A음에 이르는 
큰 폭의 하행을 통해 진행감을 준다. 이러한 진행은 둘 사이의 애정어린 투닥
거림을 묘사하며 아내로서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을  묘사한다. (악보 24참조)  
   35부분부터는 A음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베이스가 마디 74까지 지속되며 
단순함을 살리고 그 위에 노래하는 멜로디를 얹어 성악부를 강조한다. 이 부
분은 아이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애정을 담아 그를 
바라보는 모성애적 시각이 담겨 있는 듯한 멜로디가 특징적이다.   
(악보 2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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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5> 5번 곡 Domesticity의 마디 65~66 
   마지막 부분에서 초점의 중심은 다시 로버트 브라우닝이 아내에게 ‘빨리 
돌아와’라고 말한 순간 부터 되돌아 온다.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7마디
는 이 연가곡이 하나의 작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첫 곡의 마지막 6마디와 동
일한 멜로디로 진행한다. 첫 곡의 43~44마디의 ‘I do love this house’ 부분
과 이 곡의 87~88마디에 해당하는 ‘And I go back soon’은 동일한 진행한
다. 또한 작곡가가 작품 전체를 1~37부분으로 표기함으로써 곡 전체가 하나
의 연가곡으로 이어 연주되어야 하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악보 26참조) 
<악보 26> 5번 곡 Domesticity의 마디 87~88       1번 곡 Casa Guidi의 마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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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비 라슨의 연가곡 “Sonnets from the Portuguese” 
 제 1 번 I thought once how Theocritus…의 가사 및 음악  
I thought once how Theocritus  70
had sung 
Of the sweet years,  
the dear and wished-for years, 
Who each one  
in a gracious hand appears 
To bear a gift for mortals,  
old or young: And, as I mused it  
in his antique tongue, 
I saw, in gradual vision  
through my tears, 
The sweet, sad years,  
the melancholy years, 
Those of my own life,  
who by turns had flung 
A shadow across me.  
Straightway I was ‘ware,  
So weeping,  
how a mystic Shape did move 
Behind me, and drew me  
backward by the hair; 
And a voice said in mastery,  
while I strove, - 
"Guess now who holds thee!" - 
"Death," I said. But, there,  
The silver answer rang,  
"Not death, but Love."  71
나는 한 때 테오크리토스가  
어떻게 달콤한 날들과  
소중하고 바라던 날들을 노래했는지,  
누가 자비로워 보이는  
손에 젊거나 늙은 인류를 위한  
선물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그의 고어(원어)로  
그 시를 감상했을 때,  
나는 내 눈물을 통해 점차 나타나는  
달콤하고 슬픈 날들,  
우울한 날들의 환영을 보았다. 
내 인생에 그런 날들은, 나를 차례로 
가로지르는 그림자에 빠뜨린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곧 알아챘다.  
어떤 신비한 형체가 내 뒤로 다가와  
머리카락을 잡아  
나를 뒤쪽으로 이끄는 것을;   
그리고 내가 저항하는 동안,  
통제 가운데 한 목소리가 말했다.  
“지금 누가 그 를 잡고 있는지  
알겠는가?” – “죽음.”  
나는 말했다.  그러나 낭랑한  
답소리가 울렸다.  
“죽음이 아니라, 사랑이다.” 
 기원 전 3세기 시실리의 시인, 목가시 형식을 창안하였다.70
 윤명옥의 번역이다.71
 103
<표 6> 1번 곡 I thought once how Theocritus…의 구성  72
    이 곡은 리비 라슨의 연가곡을 시작하는 곡임과 동시에 엘리자베스 브라
우닝의 소네트에서도 1번에 해당한다. 곡 전체에서 등장하는 3도 관계를 암
시하는 전주부는 B-G#음, 그리고 C와 A음의 단 3도 하행이 특징적이다.  
   마디 7부터 마디 16에 해당하는 1부분에서는 감 3화음 (G#-B-D음)의 분
산 형태로 이루어진 성악부의 멜로디와 거의 코드로만 진행하는 반주부로 인
해 신비로우면서도 우울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반주부는 mp로 부드럽게
(gently) 3도와 5도를 번갈아 연주하고, 성악부는 멀리서 들리는 듯한 느낌의 
mp로 G#-B음, B-D음의 진행을 반복한다. (악보 27참조) 
<악보 27> 1번 곡 I thought once how Theocritus…의 마디 11~14 
   마디 22에서 등장하는 ‘the sweet, sad years’라는 가사의 표현을 위해 작
곡가는 단어마다 왼 손 반주부에서 길게 등장하는 화음 성격을 변화시키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sweet’에서는 장 7화음, ‘sad’에서는 단장 7화음을 등
장시키고 ‘years’의 끝 부분에서 딸림 7화음을 등장시키며 A flat-e flat-G, 
즉, Tonic-dominant-dominant Gegen의 화성 진행을 한다. 또한 이렇게 해
부분 도입 1 2 2A 3 4
마디 1-6 7-16 17-24 25-32 33-49 50-58
박자 4/4
빠르기 54 60
 이 표에서 부분은 리비 라슨이 악보에 기재해 놓은 것이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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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지 않는 화음 진행을 통해 갈등하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모습을 음악
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가사를 구성하는 단어의 뜻 하나 하나를 섬세하게 
묘사한 것이다. (악보 28참조) 
<악보 28> 1번 곡 I thought once how Theocritus…의 마디 22~24 
<악보 29> 1번 곡 I thought once how Theocritus…의 마디 25~28 
  이어지는 마디 25부터는 2A의 부분으로 갑작스럽게 p로 셈여림이 급격하
게 변화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템포는 다시 원래의 60으로 회귀한다. 반주부
는 2부분에서 성악부의 멜로디를 변형하거나 비슷하게 진행한 것과 다르게 
종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 종소리 음형은 이전에 등장
한 11~15마디에 이르는 부분의 진행과 비슷하지만 저음에서의 G#음이 추
가되어 반복된다. 화자가 자신의 ‘달콤한 날들과 소중하고 바라던 날들’, 그
리고 ‘달콤하고 슬픈 날들’을 회상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 종소리는 자신
의 어린 시절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 시절을 회상하는 음형으로 사용되고 있
다. (악보 2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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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46에서는 G음을 반음 상승시켜 G#음, 즉 이명동음인 Ab음과 F음으
로 앞서와 동일한 음정간격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감정의 격해짐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 마디 48에서는 같은 가사를 한번 더 반복하며 3도 간격으로 하행
함으로서 클라이막스와 그 여운을 전달한다. 
<악보 30> 1번 곡 I thought once how Theocritus…의 마디 56~58 
   마지막 프레이즈에서 반주부는 다시 한번 벨소리를 묘사하는 음향을 연주
하고 성악 선율은 4도의 하행 후 3도 상승으로 마무리한다. 특히 ‘Not Death’
의 가사를 지닌 E flat-B음의 하행 프레이즈 후 숨표를 두고 조되는 ‘but 
love’라는 F-A음 상행 진행을 보인다. 이는 곡의 결말에 이르러 이전과는 다
른 분위기로 반전하는 것으로 죽음에서 사랑으로 옮겨지는 가사의 내용을 반
영한 것이자 사랑에 한 기 와 희망에 관한 것이다. 반주부의 벨소리는 다
시 한 번 과거, 즉 죽음과 맞닿은 화자의 상태를 의미하며 마지막 확장된 9 
화음은 사랑으로 변화해가는 화자의 생각을 묘사한다.  
(악보 3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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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번 My letters!의 가사 및 음악 
My letters! all dead paper,  
mute and white! 
And yet they seem alive  
and quivering 
Against my tremulous hands  
which loose the string 
And let them drop down  
on my knee to-night. 
This said, -- he wished to have me 
in his sight 
Once, as a friend:  
this fixed a day in spring 
To come and touch my hand . . .  
a simple thing, 
Yet I wept for it! -- this, . . .  
the paper's light . . . 
Said, Dear I love thee;  
and I sank and quailed 
As if God's future thundered  
on my past. 
This said, I am thine --  
and so its ink has paled 
With lying at my heart that 
 beat too fast. 
And this . . . O Love,  
thy words have ill availed 
If, what this said, 
I dared repeat at last! 
나의 편지들! 말없이 하얀,  
모두 죽은 종이들! 
그런데도 아직 살아서 떨리는 것 같다.  
줄을 놓아버린 듯 흔들리며  
오늘 밤 내 무릎 위로 그들을  
떨어뜨리는 내 떨리는 손에 맞서서. 
편지는 말한다.  
그는 눈에 나를 담기를 원했다고. 
단 한번만, 친구로서: 
이것이 봄의 어느 하루를  
붙박아놓았다.  
와서 나의 손을 건드리는…단순한 일...
그러나 그 때문에 나는 울었다! 
이...종이의 빛…말하길, 그 여,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가라앉고 움추러들어요.  
마치 신의 미래가 나의 과거에  
뇌성 친 것처럼.   
편지는, 내가 그 의 것이라 말하네. 
그리고 그 잉크는 바랬네.  
내 심장에 얹혀져 아주 빠르게  
고동치면서  
그리고 이 것은…오..사랑, 그 의  
말들은 소용이 없었네.     
이 것이 말한 것을, 마침내 내가 감히 
반복할 수 있었다면!  73
 저자의 번역이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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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번 곡 My letters!의 구성 
 
  <악보 32> 2번 곡 My letters!의 마디 6~8 
   처음의 전주부는 트레몰로처럼 소프트 페달을 사용하며 이 전곡과 다른 분
위기를 조성한다. 1~6마디까지 같은 음형, 즉 오른 손 G-F-D음, 왼 손 G 
flat-E flat음을 pp에서 반복한다. 왼 손에서 나타나는 단 3도는 제 1번 곡의 
사랑 모티브와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마디 6까지의 가사는 형용사와 명사의 나열로서 마치 감탄사와 같은 독백
의 효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인 패턴의 반주위에 좁은 간격의 음정관계를 지
닌 성악 선율이 나타난다. 마디 7부터는 반주의 패턴이 변화하는데, 오른 손
과 왼 손의 음형은 거의 그 로 유지하되 리듬이 서로 바뀌어 나타나며 반음
과 3도 관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점에서 유기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이 패턴이 유지되는 마디 9까지 점점 크레센도하며 반음계적으로 
상승함으로서 분위기를 고조 시킨다. (악보 32참조) 
   2부분은 레시타티보 같은 느낌이 강한데, 반주부는 도입에서 장 3도 위주
의 진행과 셋잇단음표를 중심으로 한 리듬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심장 박
부분 도입 1 2 3 4 5
마디 1-2 3-12 13-20 21-31 32-51 52-63







빠르기 100 100 96-50 96 96 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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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묘사하는 왼 손의 셋잇단음표와 오른 손의 8분음표 음형이 엇갈리면서 
두근거리는 분위기를 만든다. 
<악보 33> 2번 곡 My letters!의 마디 13~15 
   성악부가 등장한 후 피아노는 코드 중심의 멜로디 음형을 모방하는 진행을 
한다. 멜로디의 템포는 지시에 따라 50으로 변화하지만 작곡가는 ‘freely’라
는 단어를 적어둠으로서 박자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레시타티보같은 진행을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마디 19까지 아첼레란도하며 같은 문장의 반복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심화와 mf에서 ff로 진행하는 격해지는 화자의 심정을 느끼
도록 한다. 특히 마디 16부터 마디 18까지는 다시 한 번 매 마디마다 변박하
며 상승하는 멜로디를 진행하다가 마디 19에서 3도 중심의 진행을 매우 느린 
템포로 진행하며 클라이막스를 느낄 수 있다. (악보 33참조) 
   마디 25~26부터는 p로 변화하여 ‘마치 감히 만지지 못한 것 같은’이라는 
지시어와 ‘와서 나의 손을 건들이는’이라는 가사와 어울리는 단 3도와 반음 
위주의 멜로디를 진행한다. 마디 28에서 등장하는 셋잇단음과 엑센트는 말
의 억양을 그 로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마디 29는 마디 26, 27의 음
형을 그 로 가지고 리듬을 축소해 진행한다. 이어지는 마디 30, 31는 마디 
28의 멜로디를 차용하여 늘인 것이다. 이런 진행은 곡의 유기적 연결성을 느
낄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같은 가사를 두 번 되풀이 하며 p에서 ff로 
다이나믹을 변화시키고 리듬을 변형시키며 리비 라슨은 화자의 감정을 여실
히 음악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악보 3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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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2번 곡 My letters!의 마디 25~29 
   반주부는 마디 34부터 다시금 심장 박동 소리를 연상시키는 셋잇단 음표
의 반복과 1 부분의 오른 손에서 등장했던 G-F-D음의 패턴이 중심이 된다. 
‘나는 그 를 사랑하오’라는 가사를 세 번이나 반복하며 그 사랑에 한 여러 
감정들을 드러내는 멜로디를 진행한다.  (악보 35참조) 
<악보 35> 2번 곡 My letters!의 마디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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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가사의 반주는 심장 박동을 흉내내는 F음의 반복임으로 사랑에서 
오는 두근거림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멜로디는 D-F-A-F-D음으로 
사랑 모티브인 3도 관계가 여전히 중심이 된다. 마디 39부터는 다시 1부분의 
패턴이 등장하며 갑자기 p로 변화하여 자책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악보 35참조) 
<악보 36> 2번 곡 My letters!의 마디 43~45 
  다시 심장 박동을 묘사하는 반주와 독백톤으로 시작되는 마디 44는 마디 
34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며 마치 화자가 ‘said’라는 말을 뱉는 듯한 느
낌을 준다. 또한 마디 45~47는 ‘나는 당신의 것이라오.’라는 가사를 다시 한
번 3도 간격인 D-F-A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는 마디 36~38와의 연결
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이자 3도 관계가 이 연가곡에서 암시하는 사랑
의 모티브를 느낄 수 있다. (악보 35, 36참조) 
 <악보 37> 2번 곡 My letters!의 마디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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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부분의 시작인 마디 52는 4부분의 마지막과 동일한 반음 하행의 진행을 
한다. 마디 53에서는 다시 한 번 심장소리가 등장하며 G음을 툭 내뱉는 듯한 
성악 멜로디가 등장한다. 이 곡에서 심장소리를 묘사하는 이 음형은 4번 등
장하는 데, 주로 사랑의 표현에 앞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주부로 사용되었
다. 이렇게 화자의 심리를 가사나 성악부의 멜로디가 아닌 반주부의 특정 음
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점이다. 화자 내면의 상태를 반주부
에서 제시함으로서 그 성악부에서 등장하는 사랑의 고백이 더욱 진실하고 소
중한 것으로 표현된다. 템포는 52로 느려졌으며 작곡가는 지속적으로 자유
롭게 부르기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
하여 아름답게 멜로디가 불러지는 것 보다는 극에서 사를 전달하는 듯한 
레시타티보와 같은 형식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였다. (악보 37참조)  
 <악보 38> 2번 곡 My letters!의 마디 60~64 
  짧은 후주인 마디 61에서 16분 음표의 음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금속으로 
된 종의 울림을 흉내내는 것이며 마지막 마디에서는 다시 한 번 심장의 떨림
을 표현하며 마무리한다. (악보 38참조) 
  후주의 새로운 종소리의 등장은 마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화자의 상
태를 묘사하기 위해 그 배경을 묘사하다 다시금 두근거림을 묘사하며 감상에 
빠진 화자의 여운을 청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음형은 
리비 라슨이 청자가 스스로 느낀 로 이해하도록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음
악적 장치들로서 여러 의도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74
 Libby Larsen, University of Arizona’s Lecture, 1995/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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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번 With the same heart, I said, I'll answer thee의  
         가사 및 음악  
With the same heart, I said,  
I'll answer thee 
As those, when thou shalt call me  
by my name --  
Lo, the vain promise! is the same, 
the same, 
Perplexed and ruffled by  
life's strategy? 
When called before, I told  
how hastily 
I dropped my flowers or  
brake off from a game. 
To run and answer with the  
smile that came 
At play last moment,  
and went on with me 
Through my obedience.   
When I answer now, 
I drop a grave thought,  
break from solitude; 
Yet still my heart goes to thee -- 
ponder how --  
Not as to a single good,  
but all my good! 
Lay thy hand on it, best one,  
and allow 
That no child's foot could run fast as 
this blood. 
같은 마음으로 나는 말하고  
그 에게 답하리. 
만약 그 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그 여. 그 공허한 약속이여!      
복잡하고 굴곡진 인생의 비극을  
똑같이 반복하는가? 
전에 불렀을 때. 내가 얼마나 
황급히 내 꽃들을 떨어뜨리고  
게임을 멈추었는지 내가 말했었지. 
최후의 순간에 덤벼들었던,  
그리고 내 순종 덕택에 나와 계속  
함께했던 미소로,  
답하며 달려가려고  
나 이제는 답한다면,  
고독을 깨뜨리고 진지한 생각을  
내려 놓아요.  
그러나 아직 내 마음이 그 에게로  
향하니…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단 하나의 선량함이 아닌,  
내 모든 선량함에 해! 
그 의 손을 그 중 최고의 것으로  
놓고, 허락하세요. 




<표 8> 3번 곡 With the same heart, I said, I'll answer thee의 구성 
 
<악보 39> 3번 곡 With the same heart, I said, I'll answer thee의 마디 1~6 
    1부분은 독백 이후 등장하는 피아노 부분으로 시작한다. 반주부에서는 한 
걸음이라는 lontano가 적힌 G-F#-F#음으로 구성된 음형이 특징적이다. 특
히 6/8 박자에서의 2잇단음표와 반주부의 증 4도 도약은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된다. 성악부와 피아노가 번갈아 연주되는 듯한 구성이 이 
부분에서 지속된다. (악보 39참조) 
 
<악보 40> 3번 곡 With the same heart, I said, I'll answer thee의 마디 13~17 
부분 도입 1 2 3 4 5 6 7
마디 1-6 7-19 20-28 29-35 36-46 47-51 52-62 63-71





   마디 14에서 다시 한 걸음 나가는 듯한 피아노 반주 후  f로 ‘그 여’라는 
감정 섞인 가사를 연주하는 면에서 마치 오페라 같은 극적인 느낌을 청자가 
받도록 한다. 마디 16부터 반주부는 G-A-B-C#-D-Eb음으로 상승하고 성
악성부는 5/4박자로 바뀌어 C-Eb음, D-F음인 단 3도 중심의 멜로디를 노
래한다. (악보 40 참조) 
<악보 41> 3번 곡 With the same heart, I said, I'll answer thee의 마디 27~29 
   마디 26부터는 분위기를 전환하여 mp의 다이나믹에서 가볍게 연주하기를 
작곡가는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반주부의 마디 27에서는 G flat(= F#)-D음과 
F-A음이 진행하며 수평적인 불협화를 보이며, 이 때 성악부는 증 3화음으로 
등장한다. 이어지는 마디 28에서 역시 반주부는 B flat-D flat음과 F-A음으
로 수평적 불협화를 보인다. 이때 성악부는 2잇단음표로 마치 서성이는 발걸
음을 묘사하며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머뭇거리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서 
3부분의 시작을 반갑게 한다. 3부분에서는 2번 곡과는 다른 패턴의 심장 박
동 소리를 등장시킨다. 음형은 조금 다르지만 이러 패턴을 사용함으로서 연
가곡 전체의 연관성을 새삼 깨닫도록 한다. 사랑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회상
하며 다시 한 번 그 떨림의 여운을 느끼는 화자를 표현하기 위해 리비 라슨은 
다시 한 번 심장 박동 소리를 추가 하였다. (악보 41참조) 
    5부분은 매우 짧아 5마디에 불과하며 4부분의 가사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다. 이 부분이 시작하는 마디 48~49에서는 마디 39~40의 음형을 그 로 
반복하고 있고, 마디 50~51는 마디 43~46의 음정들을 모방하고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나 반음과 3도 간격을 중심으로 한 멜로
디 진행이 특징적이며 이 부분의 반주부는 귀로 들을 때 앞서 나온 심장소리
의 묘사와 비슷하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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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2> 3번 곡 With the same heart, I said, I'll answer thee의 마디 47~50 
   이후 6부분에서 다시 4부분의 아르페지오 음형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5 
부분은 화자의 내면상태를 더욱 들여다 보는 듯한 느낌을 청자에게 주기 위
한 작곡가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42참조) 
<악보 43> 3번 곡 With the same heart, I said, I'll answer thee의 마디 60~62      
     
   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마디 60부터는 반주부와 성악부 모두 크레센도하며 
마디 62에 이르는 부분의 클라이막스를 느끼도록 한다. ‘나의 모든 가치’라는 
가사를 좀더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작곡가는 곡의 최고음을 ff에
서 길게 끌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반주 패턴도 상승하는 2잇단음표로 바꿈으
로서 알라르간도 효과를 내며, 보다 극적으로 강조한다.(악보 4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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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번 If I leave all for thee의 가사 및 음악  
If I leave all for thee,  
wilt thou exchange 
And be all to me?  
Shall I never miss Home-talk  
and blessing and the common kiss 
That comes to each in turn,  
nor count it strange, 
When I look up, to drop on 
a new range 
Of walls and floors,  
another home than this? 
Nay, wilt thou fill that place  
by me which is 
Filled by dead eyes too tender  
to know change 
That's hardest. If to conquer love, 
has tried, 
To conquer grief, tries more,  
as all things prove, 
For grief indeed is love and  
grief beside. 
Alas, I have grieved so I am hard  
to love. 
Yet love me--wilt thou?  
Open thy heart wide, 
And fold within, the wet wings  
of thy dove. 
만약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면 
당신은 맞바꾸고,  
내 모든 것이 될 건가요?  
내가 차례차례 이상하다 생각지  
않고 하는 가족들의 화와 인사,  
일상적인 키스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것 아닌 다른 집의,  
낯선 크기의 벽과 바닥을  
갑자기 올려다 볼때?  
아니, 당신은 내 곁에서  
그 곳을 채울 건가요? 
변화를 알기엔 너무나 여린  
게슴츠레한 눈으로 가득한 나를.  
그게 가장 어려워요.  
사랑을 정복하려고 애썼지만  
슬픔을 정복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모든 것이 증명했듯이, 
진정한 슬픔은 사랑과  
함께 하는 슬픔이기에.  
아, 나는 아직 너무 슬퍼서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나요, 그럴 건가요. 
당신의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 당신 비둘기의  
젖은 날개를 접어 넣어요.  76
 저자의 번역이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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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4번 곡 If I leave all for thee의 구성 
   작곡가 리비 라슨이 이 연가곡의 중심이라 이야기한 네 번째 곡은 이 연가
곡에서 가장 긴 전주를 가진 곡으로 이 전주는 매우 레가토하여 신비한 분위
기로 등장하도록 한다. 반진행으로 시작하고 그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많은 임시표의 사용과 더불어 장 7도 관계인 A와 A-flat음이 동시에 연주됨
으로서 불협화적 음향이 긴장감을 유발 한다. 마디 8까지 지속적으로 오른 
손과 왼손의 선율이 반진행하는 이 부분은 pp부터 f까지의 다이나믹으로 신
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악보 45참조) 
<악보 45> 4번 곡 If I leave all for thee의 마디 1~4 
부분 도입 1 2 3
마디 1-8 9-16 17-28 29-33
박자     6/4 
빠르기 80
부분 4 5 6 7 8
마디 34-43 44-53 54-57 58-63 64-72
박자 - 8/4 - 7/4 - 
6/4
6/4 6/4 - 9/4 6/4 6/4
빠르기 100 100 72 72 - 8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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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6> 4번 곡 If I leave all for thee의 마디 12~14 
   이 곡에서도 역시 음형의 뼈 는 사랑 모티브인 F-A flat음, C-A음의 간
격인 단 3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디 10~12까지의 반주부는 마
디 2~4를 그 로 반복하고, 성악 성부는 마디 11~16까지 반주의 오른 손 멜
로디를 그 로 따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디 13부터는 ‘당신은 바꿀 것
인가’라는 같은 가사를 동일한 음형으로 반복하면서 점점 커지는, 즉 mp-mf-
f로 진행을 보인다. 특히 이 마디에서 마디 16까지 몰아가라는 작곡가의 지
시를 따라 화자의 고조되어 가는 감정을 연주자는 세심하게 표현해야 한다.  
(악보 45, 46참조) 
<악보 47> 4번 곡 If I leave all for thee의 마디 19~21 
 
   마디 19부터는 템포를 100으로 변환하여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좁은 간격
을 지닌 음정의 상승을 중심으로 한 성악부의 멜로디가 등장한다. 마디 20에
서는 성악, 피아노의 양손이 모두 같은 선율을 연주하며 A flat-B fl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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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lat음의 진행을 강조한다. 이 진행은 마디 23까지 성악부와 피아노 반주부
에서 끊임 없이 등장하다 마디 24에서는 F#-G#-A-C음의 구성으로 변형
되어 마디 28까지 반복된다. (악보 47참조) 
<악보 48> 4번 곡 If I leave all for thee의 마디 39~41 
   마디 39부터는 슬픈 분위기의 f로 전주의 멜로디를 보칼리제 같이 성악부
에서 노래한다. 반주부는 이를 pp의 반음계로 상승하는 고음역에서 이어 받
아 다시 한 번 전주의 멜로디를 연주하며 다음 부분으로의 연결을 예상하도
록 한다. 이 전주의 4음 멜로디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부분으로 넘어가는 지
점에서 등장함으로서 곡이 하나의 연결성을 지니도록 하며 청자가 규칙성에 
의한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악보 48참조) 
 
 <악보 49> 4번 곡 If I leave all for thee의 마디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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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 54부터 시작하는 6부분은 상행하는 반음계로 도입부를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며 음역 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불과 4마디로 구성된 이 부분
은 그녀가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사랑에 이미 빠져 있지만 이를 부정
하는 듯한 가사와 작곡가가 모든 힘을 끌어 내는 듯하게 연주하기를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악보 49참조) 
   마디 60~64에 이르는 부분은 동일한 가사를 동일한 3도 간격의 음형으로 
지속적인 상행을 반복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러한 상행은 ‘당신의 가
슴을 활짝 열어주세요.’라는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언어를 음악적으로 표
현한 것으로 반주부도 이 멜로디를 왼손, 오른손에서 따라 연주한다. 그리고 
마디 64에서는 다시 전주의 음형, 즉 장 7도 불협화 음향이 등장하며 긴장감
을 유발한다. (악보 50참조) 
  
<악보 50> 4번 곡 If I leave all for thee의 마디 60~63 
   이 곡에서 화자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을 버리고 연인을 택하기로 결심한
다. 그 결심은 이 연가곡의 중심이 되는 것이자 용기 있는 여성으로서 그녀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내리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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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번 Oh, yes!의 가사 및 음악  
Oh, yes! they love through  
all this world of ours! 
I will not gainsay love,  
called love for sooth: 
I have heard  love talked  
in my early youth, 
And since, not so long back  
but that the flowers 
T h e n g a t h e r e d , s m e l l s t i l l . 
Mussulmans and Giaours 
Throw kerchiefs at a smile,  
and have no ruth 
For any weeping.  Polypheme's  
white tooth 
Slips on the nut if,  
after frequent showers, 
The shell is over-smooth, --  
and not so much 
Will turn the thing called love,  
aside to hate 
Or else to oblivion.   
But thou art not such 
A lover, my Belovëd!  
thou canst wait 
Through sorrow and sickness,  
to bring souls to touch, 
And think it soon  
when others cry "Too late." 
오,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세계를 사랑해요. 
나는 사랑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  
확실히 사랑을 원했죠: 
나는 내 어린시절 말한  
사랑을 들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그때부터  
꽃들은 그렇게 모여있고  
여전히 향기가 느껴져요.  
이슬람교도와 불신자들을 미소를 띠고 
손수건을 던져요.  
눈물지을 슬픔도 없이.  
폴리페모스의 하얀 이빨이  
잦은 소나기 뒤에  
껍질이 너무도 부드러워진  
견과류 위로 미끌어지고,  
사랑이라 불리는 것은  
그리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증오로 향하거나 아니면 망각으로.  
하지만 그 는 그런 연인이 아니죠.  
사랑하는 이여!  
그 는 기다릴 수 있나요.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나요, 
다른 이들이 “너무 늦었다.”고  
외친다면 빨리 생각해봐요.  77
 저자의 번역이다.77
 122
<표 10> 5번 곡 Oh, yes!의 구성 
   5번 곡은 전주 없이 시작되는 곡으로 변박이 가장 많으며 제일 빠른 템포
로 연주되는 곡이다. 3도 간격의 감탄사가 성악부에 등장한 후, 반주부에서 
감 5도인 G-C#음 즉, 증 4도의 하행이 p와 f로 두 번 반복되며 분위기의 긴
장감을 고조 시킨다. 이 분위기는 마디 3에서는 반음과 ‘Yes’라고 외치는 화
자의 목소리가 함께 어울어져 곡의 극적인 느낌을 강화시킨다. 마디 4부터는 
템포가 갑자기 느려져 독백하는 듯이 ‘우리의 모든 세계를 사랑해요.’라는 가
사를 노래한다. (악보 51참조) 
<악보 51> 5번 곡 Oh, yes!의 마디 1~4 
   마디 6에서는 다시 한 번 마디 1~2의 반주부 멜로디가 다시 한 번 등장한
다. 마디 7부터는 이후 반복적으로 연주할 Bb-Ab-Bb-G-A음로 구성된 모
티브를 제시한다. 이 음형은 성악부와 반주부에서 번갈아 나타나며 마디 13
까지 나타난다. 리비 라슨은 마디 9부터 마디 17까지 끊임 없이 변박하며, 반
주가 없는 부분의 성악 멜로디는 박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할 것
을 요구했다. (악보 51, 52참조) 
부분 없음 
마디 1-60 
박자 4/4 - 5/4 - 4/4 - 5/4 - 7/4 - 5/4 - 6/4 - 5/4 - 4/4 - 7/4 
- 4/4 - 3/4 - 4/4 - 11/4 - 4/4 - 3/4 - 4/4
빠르기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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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2>5번 곡 Oh, yes!의 마디 5~8 
   마디 17에서는 다시 원래 박자인 4/4로 회귀하며 이완하고 마디 20까지 
리타르단도하며 이전까지와 다른 분위기의 진행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역
시 이 연가곡의 중심인 사랑 모티브, 즉 3도 간격의 음정관계로 진행하는 것
이 특징이다. 마디 20에서는 다시 원래의 빠르기로 돌아가 새로운 음형이 등
장한다. ff로 넓은 음역의 화음에 엑센트를 주어 청자를 집중시킨 다음 반음
계로 상승하는 3개의 음, 그리고 스타카토의 음을 등장시킨다. 이는 작은 긴
장과 이완이며 이후 등장할 성악부에 청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듣도록 유
도한다. (악보 53참조) 
<악보 53> 5번 곡 Oh, yes!의 마디 18~21 
  이어지는 마디 25에서는 스타카토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반주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특히 마디 26의 음형은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패턴
으로 마디 30부터 진행하는 피아노 부분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 된다.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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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의 반주부는 마디 20보다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엑센트의 연속이
자 양손의 간격이 최 로 벌어진 상태로 다음 부분에 한 기 감을 고조 시
킨다. (악보 54참조) 
<악보 54> 5번 곡 Oh, yes!의 마디 25~32 
  마디 30부터는 마디 26의 음형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키며 p로 시작하여 마
디 38의 ff까지 음악을 전개해 나간다. 지속적으로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반주부 위에서 성악부는 좁은 간격의 멜로디를 단순한 음형으로 진행한다.  
(악보 54참조) 
  마디 45부터는 레시타티보처럼 반주부와 성악부가 번갈아 제시되는 형태
로 다시 변화하는 데, 마디 46~47에서 등장하는 반주부는 이전 4번 곡에서 
나타난 반주의 음형과 흡사함으로서 작품 전체의 내적 연관성을 느낄  수 있
는 요소가 된다. 리비 라슨은 이 부분에서 반주부가 최 한 레가토하도록 요
구하고 있으며 성악부는 더욱 자유로운 리듬으로 연주될 수 있도록 유도한
다. ‘하지만 그 가 연인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이여!’라는 가사에 담긴 감정
적으로 고조된 화자의 심경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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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반주부는 이를 위해 매우 단순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55참조) 
<악보 55> 5번 곡 Oh, yes!의 마디 45~48 
<악보 56> 5번 곡 Oh, yes!의 마디 59~60 
   마무리를 시작하는 마디 56는 마디 20에서 등장한 반주부의 뒷부분을 빌
려와 시작하며 성악부 역시 이 음형을 모방한다. 마디 58부터는 ‘too late!’이
라는 가사를 3번 반복하며 연달아 엑센트를 부가한 성악부의 반음 상행과 반
주부의 감 5도, 즉 증 4도의 반복이 조성감을 모호하게 하며 오묘한 분위기
로 곡을 종지하도록 한다. (악보 5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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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번 How do I love thee?의 가사 및 음악 
How do I love thee?  
Let me count the ways. 
I love thee to the depth and  
breadth and height 
My soul can reach,  
when feeling out of sight 
For the ends of Being  
and ideal Grace. 
I love thee to the level of every day's 
Most quiet need,  
by sun and candlelight. 
I love thee freely,  
as men strive for Right; 
I love thee purely,  
as [they]1 turn from Praise. 
I love thee with the passion  
put to use 
In my old griefs,  
and with my childhood's faith. 
I love thee with a love  
I seemed to lose 
With my lost saints, -  
I love thee with the breath, 
Smiles, tears, of all my life! --  
and, if God choose, 
I shall but love thee better  
after death.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냐구요?  
헤아려 보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듯 해도,  
존재의 끝과 영원한 은총을 위해 
내 영혼이 이를 수 있는  
깊이와 너비와 높이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태양과 촛불이 그리는,  
매일의 아주 조용한 요구까지 
자유롭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처럼 
순수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칭송을 쫓아버리듯, 
당신을 사랑합니다.  
옛 슬픔에 쏟았던 정열로,  
어린시절의 믿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잃어버린 성인들과 함께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숨결과 미소와 눈물로! 
그리고, 신의 부름을 받더라도,  
죽어서 더욱 당신을 사랑하리다.  78
 윤명옥의 번역이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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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6번 곡 How do I love thee?의 구성 
   이 곡 역시 3번 곡과 마찬가지로 전주부에서 성악과 피아노가 함께 등장하
는 것이 특징적이다.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냐구요? 헤아려 보죠.’라는 시구
로 텍스트의 내용이 원래 도입부의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 
역시 시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작곡가의 의도라 볼 수 있다. 
(악보 57참조) 
<악보 57> 5번 곡 How do I love thee?의 마디 7~9 
   mf로 시작하는 1부분은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답게 서정적인 멜로디를 중
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내 영혼 이를 수 있는’이라는 가사를 세 번이나 같은 
음형으로 반복하며 그 진정성과 깊이를 가늠하게 한다. 이 반복을 통해 점점 
진행감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크레센도와 함께 청자에게 음악적 긴장감
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마디 14에서 반음계로 상승하며 이 긴장감을 유지
부분 도입 1 2 3
마디 1-8 9-17 18-21 22 -29
박자 6/8 -2/4 - 6/8 6/8
빠르기 92
부분 4 5 6 7
마디 30-39 40-46 47-50
박자 4/4 -6/8 6/8
빠르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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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반주부의 ff와 성악부의 최고음인 A음으로 절정에 다다른다. 이후 디크
레센도하여 마디 16~17는 반주 없이 홀로 등장하는 성악부의 멜로디로 잔잔
하게 이 부분을 마무리 한다. (악보 58참조) 
<악보 58> 5번 곡 How do I love thee?의 마디 14~17 
   마디 26부터는 가사가 한 음절에 한 박으로 촘촘하게 붙은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 부분의 가사 내용에 맞게 아첼레란도하는 멜로디를 통해 화자의 깊고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다. 특히 리비 라슨은 마디 28~29에서 상승하는 성악
부의 멜로디와 반주를 통해 열렬한 사랑 고백이 더욱 설득력을 얻도록 하고 
있다. (악보 59참조) 
<악보 59> 5번 곡 How do I love thee?의 마디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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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60> 5번 곡 How do I love thee?의 마디 36~39 
   마디 34부터 등장하는 성악부는 여전히 이 가곡의 특징적인 마디 9의 음형
을 변형하고 반주부는 1번 곡에서 차용한 음형을 연주한다. 36마디 부터는 
다시 아첼레란도하며 마디 38의 ff까지 몰아가는데, 이 부분에서 연가곡의 
특성을 보여주는 3도 관계를 다시 한 번 등장시킨다. 마디 38에서는 이 연가
곡 전체에서 가장 고음인 B음가 등장함으로  ‘all my life’라는 가사를 강조한
다. (악보 60참조) 
<악보 61> 5번 곡 How do I love thee?의 마디 46~50 
   다시 도입부의 전주가 반복되며 시작하는 6부분은 마지막으로 레시타티보 
같이 독백을 하는 성악부로 마무리 된다. 이어 4마디의 후주로 구성된 7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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